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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1929년 대공황기의 고통 : 40년 후 나타난 종단적 연구 결과

- 경제적 파경破鏡이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 - * 

        김광웅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 머리글

 

지속적이고 만성적이고 전반적인 빈곤 貧困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빈곤이 가족해체 家族解體, 이

혼 離婚, 신체적 학대 虐待, 아동유기 兒童遺棄 등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여러 연구들(Bakke, 1940; Kadushin & Martin, 1981 

etc.)에서 실증적 조사에 근거하여 논의해 왔다. 

한편,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大恐慌이나 1997년 불어 닥친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 한파 寒波처럼, 경제적 호황 經濟的 好況을 누리던 도중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경제적 파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는 일반적이기 보다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특수한 

연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김 광

웅,1998).  그러나 우리가 10년 전 겪은 악몽의 경제위기를 요즘 또 맞이하

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경제위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또 상당히 자주, 

경험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주제를 특수하게 다룰 것

이 아니라 인간발달 人間發達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파경과 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Glen 

Elder(1974; 1978; 1979)이다. 사회학자인 Elder는 1962년 California Univ. 

-Berkeley 의 ‘인간발달연구소’에서 그로부터 31년 전인 1931년에 시작된 

* 이 원고는 1998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여 

소개하는 것임. 



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한 종단적 縱斷的 연구 자료에 접하게 되었는데, 이 연구의 대상(1920∼21년

생)은 1962년 당시 40대였으며, 이들은 10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공황

(1929∼1939년)을 겪었던 사람들이었다. 당시 California Oakland 에 거주하

던 167명의 연구대상 아동(Elder는 이를 Oakland Cohort 로 명명)과 그 가

족들은 모두 똑같이 대공황을 겪었지만, 대공황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심리

적 타격 打擊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갖

게 된 Elder는 이들을 10여 년간 추적하여 대공황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 생애 生涯의 전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사회학자였기 때문에, 당초엔 가족 家族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학에서 범하기 쉬운 사회적․제도적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학의 주 관심사인 울창한 숲을 연구하였

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속에서 자라는 각각의 나무(개별 아동 個別 兒童)

도 함께 연구하였다.  1974년에 출판된 이 연구 보고서는 대공황기의 경제

적 파경 經濟的 破鏡이 인간발달 人間發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縱斷的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가 되었다.  이후 Urie Bronfenbrenner(1979)는 유명한 

그의 ‘인간발달에 관한 생태학 生態學’ 연구에서 거시체계 巨視體系가 인간발

달에 미치는 영향의 대표적 사례로 Elder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Elder는 그 후 Rockwell 과 함께 1928∼29년에 태어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종단적 연구자료를 분석하게 되었는데, Oakland 

연구대상 보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던, 이들 연구대상(Berkeley Cohort 로 

명명)은 대공황이 극에 달했던 시기(1932년)에 유아기 幼兒期를 보낸 사람들

이다.  이렇게 해서, Elder는 대공황기에 10대 청소년기 靑少年期를 보낸 연

구대상(Oakland Cohort)과 유아기 幼兒期를 보낸 연구대상(Berkeley Cohort)

을 유사한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1978년에 보고되었고, 대공

황기의 아동발달에 관한 1974년 연구결과를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lder는 이후 경제적 압박 經濟的 壓迫과 가족 그리고 아동발달에 관련된 

수편의 연구(1984; 1985 등)를 수행하였으며, 1989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유

아기 幼兒期에 대공황을 겪은 Oakland Cohort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시도하

여,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가족의 수입격감 收入激減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자녀의 신체적 매력, 그리고 자녀의 性(아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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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어떤 중재적 역할 仲裁的 役割을 하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는 1974년과 

1978년 연구를 보완하는 자료가 되었다. 

Elder는 그 후에도 동료들과 함께 경제적 압박과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親

社會的 행동과 부적응 문제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중재과정 家族

仲裁過程 모형을 이론적으로 상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은 미국 중서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학년 남아

들과 그 형제들이었다.  미국 중서부 농촌지역은 1980년대에 대단한 경제

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역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and Whitbeck, L. B, 1992).  Elder 등이 1970～80년대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Lempers, J. D., Lempers, C. D. 그리고 Simons, R. L.(1989)은 미국 중서

부 농업지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1980년대의 

농업위기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Elder 등의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적 위기가 청소년의 우울 憂鬱과 고

립감 孤立感의 증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경제파탄 經濟破綻으로 인한 부모

들의 양육부진 養育不振과 훈육의 일관성 결여 一貫性 缺如가 청소년들의 비

행 非行과 약물남용 藥物濫用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경제적 위기 또는 경제적 파탄이 가족관계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들(예를 들면; Angell, R. C., 

1965;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1997; Conger, R. D. et al, 

1990; Conger, R. D. et al, 1991; Conger, R. D. et al, 1993; Elder, G. H., Jr., 

Conger, R. D., 2000; Ho, C. H., 1995; Siegal, M., 1984; Lempers, J. D., 

Clark-Lempers, D., 1990; Lempers, J. D., Clark-Lempers, D., 1997; Skinner, M 

.L., Elder, G. H. & Conger, R .D., 1992; Xiaojia, G. H., 1994)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대공황과 1980년대 농업위기를 맞이했던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이다. 1970년대 영국도 IMF 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경

제위기가 있었고, Mexico 도 우리와 유사한 금융위기 金融危機를 맞이하여 

IMF 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 수행된 경제위기와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IMF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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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겪었지만 아직 종단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체계적으로 보고 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작금 昨今의 사태에 

적용하여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

리에게 닥쳐올 변화와 문제를 예견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칠 수 있

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만일 호의적 영향이 있다면 이를 극대화 極大

化하는 사회적, 교육적, 가정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고에서는 Elder 등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경제적 위기가 가족과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정리하고 몇 가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자 한다.

2. 대공황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Oakland Cohort(1920~1921년

생)에서 얻은 연구결과 

1) 세계 대공황과 같은 거대한 사회 경제적 격변 激變과 침체 沈滯로 인한 

타격은 가족 그리고 부모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단기적 短期的으로 또 

장기적 長期的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부정적 否定的 측면

과 긍정적 肯定的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2) 한 사회가 겪는 경제적 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소득 감소와 부도/ 파산 등)과 사회적 타격(가장의 

실직과 가족 해체 등)을 받은 가정의 아동뿐 아니라, 전혀 그러한 타격 打擊

을 받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부정적 否定的으로 작용한다.

Elder 연구의 Oakland 표집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공황 중 전혀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은(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집단)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 나타낸 모습은 오히려 부정적 否定的이었다. 그들은 

대공황기의 특권층 特權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상 여러 가지 증후 

症候와 적응력 결핍에서 노동계층의 자녀들과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대공황

기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경험했던 중류계층의 다른 가정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교육적․직업적 성취수준 成就水準이 낮았고, 과음 過飮 등과 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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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비율이 거의 두 배(43% 대 24%)나 높았다.

3)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 仲裁하는 변

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社會經濟的 地位, 자녀의 연령 年齡, 자녀의 성 性, 

가족관계 家族關係(가족 간 애정 愛情과 응집력 凝集力), 자녀의 성격 특성 性格

特性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였다.

4) 사회경제적 위기에 의한 결핍가족 缺乏家族에서 나타난 단기적 효과는 

부모들의 심한 정서적 불안 情緖的 不安이었고, 이러한 긴장 緊張과 불안 不安

은 특히 노동계층 勞動階層에서 현저하였다. 부모들이 경험한 긴장과 불안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급속하게 전달되었으며, 아이들은 부모의 불행 不幸을 

감지하고 행복 幸福을 기원 祈願하는 반응을 보였다.

5) 다음으로 중요한 단기적 효과는 경제적으로 심하게 타격을 받은 가정

에서 아버지의 지위地位는 하락 下落하고 어머니의 지위는 우세 優勢하게 나

타났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중요성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아버지의 지위는 낮게 

평가하였다. Elder는 이러한 현상을 아버지의 “역할실패” 役割失敗로 설명하

였다. 즉, 경제적 책임의 전이 轉移가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6) 어머니의 지위 상승 地位 上昇과 더불어 부모 선호도 選好度에도 변화가 

일어나, 경제적으로 결핍된 가족의 아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선호하

는 경향을 보였다.

7) 경제적 역경 經濟的 逆境은 결핍가정 아동의 또래 지향적 태도와 행동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친구 지향적 태도는 결핍된 가정의 남아 男兒에게서 

두드러졌다. 

8) 대공황기 아동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현저한 변화의 하나는 가사 家事에 

대한 참여 參與와 집밖의 일에 대한 참여 정도의 변화였으며, 이는 남여 男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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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아 女兒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 많이 참여하였으며 남아 男兒는 집밖

의 일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였다. 경제적 결핍을 겪지 않은 가정의 여아는 

50%가 집안일에 참여하였으나, 결핍가정의 여아는 90%가 집안일을 하였다. 

남아들은 비결핍 가정의 42%가, 결핍가정의 65%가 월급 月給을 받는 바깥

일에 참여하였다. 

9) 아버지가 실직 失職한 가정의 아동들은 성인 지향적 태도 成人 指向的 態

度가 증가하였다. 

  즉, 그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성인을 사귀려하고 성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성인 주변을 맴돌고, 성인의 행동을 동일시 同一視하고, 성인들에게 매

우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10) 가정의 경제적 역경과 조기취업 早期就業은 아동들의 직업동기 職業動機

와 포부 抱負를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지려는 동

기가 증가하고, 고등학교 남아들은 야심적인 포부를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가 형성되었다.

11) 사회경제적 위기와 결핍의 장기적 효과 長期的 效果는 가정의 사회경제

적 지위와 자녀의 성 性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핍된 가정의 남아들은 비결핍 非缺乏 가정의 남아들보다 청소년 후기

에 직업적 관심 職業的 關心이 성숙했고 확고한 직업적 결정 職業的 決定을 내

렸다. 성인기에 들어서서는 보다 젊은 나이에 안정된 직업정신으로 착실한 

경력을 쌓아갔으며, 직업 성취도 職業 成就度도 높아 청소년기에 선호했던 직

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적 장기효과는 공황기 이전에 중류층에서 자란 남

자들에게서 보다 현저하였다. 그들은 정신적 건강과 정신적 능력에서도 어

느 집단보다 우수하였으며, 가족 중심적이어서 사회활동 社會活動보다는 가족

활동 家族活動을 좋아하고 자기 자녀를 만족의 근원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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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면, 노동계층의 남아들은 성인 成人이 된 후 중류층보다 불리한 상태

에 빠졌다. 

  즉, 직업적 동기는 중류층과 마찬가지로 높았으나, 고등교육 高等敎育의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심리적 장애 心理的 障碍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과음

자 過飮者의 비율은 43%에 이르렀다.

13) 경제적으로 고통 받았던 가정의 딸들은 아동기 때 자신의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모성적 역할 母性的 役割에 충실하였다. 

  대학에 들어간 비율은 비 결핍 非 缺乏가정의 딸들보다 낮았으나, 중상류

층과 결혼한 비율은 높았으며, 결혼 후 또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

와 자녀양육 子女養育에 충실하였다. 그들은 살림하기를 즐겼으며, 자녀의 가

치를 중시하였다.

3.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 Berkeley Cohort(1928~1929년

생)에서 얻은 연구결과 

1)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연령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유아

들은 청소년들보다 경제적 역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더 심한 취약성 

脆弱性을 갖게 된다. 

  Elder와 Rockwell(1978)은 1928~1929년에 태어나 대공황기에 유아기 幼

兒期를 보낸 Berkely Cohort(1928~1929년 출생)를 대공황기에 청소년기 靑少年

期를 보낸 Oakland Cohort(1920~1921년 출생)와 비교한 바, 가정의 경제적 

고통은 청소년기에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중류층 남아들의 발달에는 긍정적 

영향을 많이 준 반면,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 남아들에게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유아기에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성장한 후에

도 자존감 自尊感이 낮았고, 역경 逆境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약속 約束

을 기피하고, 자기패배의식 自己敗北意識과 피해의식 被害意識이 높았다.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남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일찍 직업전

선에 들어갔으며 육체노동자 肉體勞動者의 비율이 높았고, 직장을 자주 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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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불안정 不安定한 취업태도 就業態度를 보였다.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

낸 Berkely 표집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핍가정출신들은 비결핍가정 출신

보다 건강상의 문제가 많았으며(64% : 41%), 만성적 피로와 기력 부족(46% 

: 20%), 과음이나 습관성 음주(44% : 26%)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러한 Berkely Cohort(즉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의 결과는 대공황기에 청

소년기를 보낸 Oakland Cohort의 경우와는 정반대 正反對의 발달현상을 보

여주었다.

2) 그러나, 유아기에 대공황을 경험했던 젊은이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영향

은 아들(男兒)들에게서만 두드러진 것이었으며, 여아(딸)들에게서는, 그 정도

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Elder와 Rockwell(1978)의 분석에 의하면, Berkely Cohort의 여아들

은 경제적으로 결핍된 가정에서 비교적 잘 적응했고, 오히려 경제적 결핍이 

없었던 가정의 여아들보다 더 목표 지향적 目標 指向的이고 자기주장적 自己主

張的이었으며, 자기만족 自己滿足을 추구할 줄 아는 젊은이가 되었다. 또한 가

정내 경제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Berkely 여성들은 유능하고 인간

적 자원이 풍부한 청소년으로 자라갔다. 남여에 따른 이러한 차별적 결과에 

대해, Elder는 아들과 딸이 갖게 되는 부모자녀관계 父母子女關係의 독특성

으로 설명하였다. 즉, 아들은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닥쳤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 疎遠해지고 유대 紐帶가 약해졌으며,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도 받

지 못한 반면,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유대가 약해진 만큼 어머니와의 유

대는 더욱 강해진 탓이라고 설명하였다.

3)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중재변인은 부모의 

부부관계 夫婦關係였다. 

  즉 아버지가 가족의 부양책임 扶養責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부

자관계와 부녀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중재변수는 결혼관계의 강도 强度와 아

내의 지지도 支持度였다. 부부사이가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지지적이었을 때

에는 경제적 문제는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만하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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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던 경제적 결핍 가정의 딸들은 경제적 결핍을 경

험하지 않은 가정의 딸들보다 어머니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 紐帶關係를 맺

었다. 또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가정의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부모

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상실했으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욱 

심한 손상을 입었다. 

4. 대공황기의 연구 이후 1990년대에 발표된 연구의 결과 
1)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심각할 수 

있다.

  1970년대 이루어진 Elder의 초기연구에 이어 이루어진 추후연구(1985)에 

의하면, 경제적 결핍을 경험했던 가정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

인 설명이 있었다. 즉, 경제적 결핍 經濟的 缺乏으로 인한 아버지의 거절행동 

拒絶行動은 딸에게 더 집중되었는데, 이는 주로 매력적인 신체적 조건(매력적

인 피부색, 예쁜 몸매와 용모, 여성적 체격과 행동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 심각했다. 매력적인 딸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부터 잘못된 대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은 

가계소득의 감소에 따라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2) 청소년의 비행 非行과 약물복용 藥物服用 등은 가정 경제 파탄의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공황 이후 미국의 최대 경제적 위기로 알려진 1980년대(주로 1980~ 

1982) 중서부 농업지역에서 당시의 경제적 결핍이 청소년들의 비행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연구한 Lempers, J. D. 등(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

경제의 파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호행동 養護行動을 줄이고 반면 일관성 

없는 훈육 訓育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러한 부모 양육행동의 변화가 결과적

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약물복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우울과 소외감 疎外感은 가정의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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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수입 감소나 고용불안과 같은 객관적 경제 지표는 생활비 조달의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경제 행위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통해서 부모들의 정

서적 불안정과 부모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1980년대 미국 중서부 농업지역의 경제적 위기와 청소년들의 적응과의 관

계를 가족과정모델 Family Process Model로 검증한 Conger, R .D. 등(1992)

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우울 憂鬱과 부도덕성 

不道德性이 증가하고, 이는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부모 양육행

동에 손상을 입히게 되며, 이는 다시 청소년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

고 부적응 不適應문제를 야기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경제적 고통에 의해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일으키고, 동시에 양

육행동도 손상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악영

향 惡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4) 부모의 실직 失職이나 하향 전직 下向轉職은 청소년들의 포부수준 抱負水

準을 변화시킨다. 

1980년대 초 미국 중서부지역에서 2~3년간 일시적으로 경제적 역경 經濟的 

逆境을 경험한 6학년 아동들의 사회화과정 社會化 過程을 연구한 Flanagan, C. 

A.(1990)의 횡단적 조사연구 橫斷的 調査硏究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

다. 경제적 실패로 인한 부모역할의 변화가 자녀의 성취동기 成就動機에 즉각

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Flanagan(1990)은 동시에 수행한 2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아동들의 

성장과정을 추적한 바, 부모의 급작스런 실직 失職이 청소년 자녀들의 발달

적 요구를 손상시키기는 하지만, 부모의 재취업 후에는 부모-자녀관계에 생

겼던 초기의 긴장이 해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와 교장들로부

터 수집된 질적 연구 자료 質的  硏究 資料를 분석한 바, 경제적 역경 經濟的 逆

境 시기에는 학교도 기회균등 機會均等의 원칙 原則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현시

키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5) 독일(서독)에서도 1980년대 초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가정을 종단적 연

구로 조사한 바, 일시적일지라도 가계수입 家計收入의 급격한 감소 減少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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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속 結束과 통합 統合을 손상시키고, 부부간의 갈등 葛藤과 긴장을 증가시

키는 반면 어머니의 의사결정권 意思決定權은 강화되었다. 또한 부모교육수준

이 낮은 가정의 경우 가족결손 家族缺損으로 인한 손상 損傷은 청소년 자녀들

의 자아존중감 自我尊重感을 떨어뜨린 반면 규칙 規則과 사회규범  社會規範을 

무시하는 경향은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Silbereisen, R. K. et al., 1990). 

5. 맺는 말

이상에서,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밀어닥친 경제적 파탄과 역경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보기 위해서 1930년대 대공황 大恐慌과 

1980년대 경제위기 經濟危機를 경험한 미국 등 서양에서 연구된 여러 자료를 

요약해서 검토해 보았다.

우리의 사회 문화적 처지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대공황시의 미국 상황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연구결과를 그대로 일반화 一般化 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관련지어 추론해 

보면 몇 가지 가설적 결론 假說的 結論들을 도출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첫째, 경제적 역경과 위기는 부모의 가출 家出 등 극단적인 가정파탄 家庭破

綻으로부터 부부갈등 夫婦葛藤, 부부역할 父母役割과 지배구조 支配構造의 변화 

등 가족 구조와 기능에 여러 형태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부모

행동 父母行動 및 양육태도 養育態度의 부정적 변화도 함께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가족결손과 부모행동에 부정적인 결

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lder등 미국의 연구에서

도 밝혀졌지만, 경제적 위기가 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위기를 

겪기 전 부부관계 夫婦關係와 부모자녀관계 父母子女關係 등 가족관계 家族關係

가 얼마나 건강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

이다. 특히 어머니의 중재적 역할 仲裁的 役割과 지지적 역할 支持的 役割이 대

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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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경제 위기와 아동 발달: 아동의 경제위기 인식과 

심리적 적응

                                               

곽금주교수(서울대 심리학과)

지난 외환위기 이후 2009년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전반에 걸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미 정부 고위 관계자나 ‘헤

지펀드의 귀재’ 조지 소로스 등 여러 인사들이 공식석상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대공황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

다(중앙일보 2009년 2월 21일자, “이번 경제 위기 대공황보다 심각할 

수도”). 더욱이 우리 사회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취약 계층의 빈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아직 경제

위기의 정점이 어디인지 불분명하다는 여러 가지 비관적인 예측들

은, 외국투자가들의 대규모 철수, 환율폭등, 증시폭락 등 고실업, 고

물가, 고세금, 저성장으로 고통 받았던 1997년 IMF의 고통이 다시 

오지 않을까 우려하게 만든다.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는 사회문제들, 

즉 고용한파로 인한 정규직 입사의 어려움, 실직을 우려하는 이들의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부모의 가출 등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성인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아동들에게도 부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Conger & Conger, 2008). 즉 경제위기는 아동

에게 가장 큰 의미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적 박탈 뿐 아니라 사회

적, 문화적,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경제적 궁핍, 생활환경, 가족 관계, 심리적 박탈은 부모의 심리상

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의 아동에 대

한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상황을 악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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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적인 가족관계와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 양육을 통해 결과적으

로 아동의 행동이나 사회, 정서적 기능에 악영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처럼 한 사회가 처한 경제 위기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들은 주로 미국과 핀란드 등 서구에서 진행되어 왔다(Conger 

& Elder, 1994; Elder, 1974; Elder & Caspi, 1988; Solantaus, Leinonen, 

& Punama ̈ki, 2004).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이 직면하는 경

제적 위기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부모의 스트레스에 직접적, 간접

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렇듯 경제 위기가 아동발달

에 미치는 영향은 학문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반

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처럼 경제위기에 당면

하여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경제 위기가 아동 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위기를 

경험한 빈곤가정 아동의 발달을 살펴보고, 그 실태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 위기가 아

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

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여러 경제 위기에 따른 아동발달

특정 계층의 경제적 곤란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나 우리나라의 IMF 등 경제

적 호황을 누리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닥쳐 온 사회적인 경제 위기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Conger & 

Conger, 2008).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성원 대부분이 경험하게 되

는 사회경제적 격변인 경제위기와 아동발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서구에서 미국의 1930년대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나 1980년

대 중서부 지역의 농업 위기(agricultural economy crisis) 등과 같은 경

제 위기를 배경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간

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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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경제 대공황 관련 연구들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서구 사회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다. 대공황 

이전 1920년대의 미국 경제는 호황을 이루었으나 1929년 10월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호경기는 그 막을 내렸다. 이때부터 경기는 계속 

후퇴를 거듭, 1932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1/4이 실직하는 등 대량 실

업과 경제 불황이 촉발되었다. 불황의 영향은 즉시 유럽 경제에 파

급되어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산업국가에서 수백만의 노동자들

이 일자리를 잃었다. Elder는 그와 같이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 시기

의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Elder, 1974; 

Elder & Caspi, 1988). 이 연구는 처음에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와 

오클랜드의 아동 및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40년 이후 이들이 성인 및 노년기에 접어들

었을 때에도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평생발달을 탐색하여 왔다. 특히 

후기 자료 수집에서는 이들뿐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까지 연구에 포

함되었다(Seligman & Elder, 1987). Elder가 행한 연구의 결과는 본 세

미나의 다른 발표자가 자세히 언급할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생략할 

것이지만, 이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만 지적한다면, 경제위기가 실직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쳐 가정파탄과 자녀

의 발달상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즉 심한 재정적 손실

을 경험한 아버지들은 점차 화를 더 잘 내게 되고 긴장도가 높아졌

으며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것은 다시 자녀에 대

하여 처벌적이고 독단적인 훈육을 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동들, 특히 남아들의 경우에는 분노와 반항

을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며, 청소년기 소녀들의 경우에

는 우울과 과잉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Elder, Liker, 

& Cross, 1984; Elder, Nguyen, & Caspi,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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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중서부 농업 지역 경제위기 관련 연구

1980년대 미국 중서부 농업지역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견

할만한 대규모 경제 공황이 있었다. 대공황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미국 경제는 낮은 무역 장벽으로 인해 활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농

가의 수입은 사상 최대로 증가하였으며 연방토지은행대출을 통한 토

지매입도 증가추세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토지 가치가 하락

하면서 농업 경제에서의 거품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다. 농촌 지역

의 농장주들의 파산과 자살이 줄을 이었고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의 구성원들이 중서부 농업 위기(The 

Midwest Farm Crisis)를 경험하였다(Conger & Elder, 1994; Lempers, 

Lempers, & Simons, 1989). 그 결과 경제위기는 가계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제약 등 여러 경제적 압박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족 관계

의 역동과 부모의 정신건강이 부정적으로 변화되며 자녀에 대한 긍

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가족 경제스트레스 모형(Family Economics Stress Model)은 이후의 경

제적 역경과 아동발달 간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검증

되어 왔다(Conger & Elder, 1994; Leinonnen, Solantaus, & Punama ̈ki, 

2002; Solantaus, Leinonnen, & Punamäki, 2004).

3) 핀란드 경제불황 관련 연구들

가장 최근의 경제위기와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 

핀란드의 경제불황기에 이루어졌다(Conger & Conger, 2008). 당시 핀

란드는 구소련과의 무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초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핀란드 경제는 심한 불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핀란드에서의 경제적 상황은 1990년에 현저하게 악화되

었으며 1994-1995년까지 하향추세였다. 여러 경제적 지표들은 핀란드

에서의 위기가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대공황과 그 심각성 면에

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실업률은 199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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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였다가 1994년에 18%로 증가하였으며 국가 부채는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거의 6배가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물가는 계속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Heikkilä & Uusitalo, 1997). 이렇게 악화된 경제는 

1995년 이후 점차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핀란

드의 연구자 Solantaus와 그녀의 동료 연구자들은 527명의 핀란드 가

정을 대상으로 가족 경제스트레스 모형을 검증하였다(Leinonnen et 

al., 2002; Solantaus et al., 2004).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1990년에 

일차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였으며 4년 후인 1994년에 

다시 면접과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건강에 더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신건강,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상호작용도 측정하였다. 

그리고 4년 동안 아동발달 지표에서 개인차의 변동 여부를 측정하였

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

는 핀란드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스트레스가 가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었다.

그 결과 가족 경제스트레스 모형은 핀란드 가정에도 적용됨을 보

여준다. 즉 가계 수입에서의 저하는 증가된 경제적 압박과 부모의 

심적 건강, 부부관계, 양육행동의 질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

의 심적 건강에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아동의 경제 위

기 이전 심적 건강을 통제한 뒤에도 경제적 위기는 아동의 심적 건

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제 위기 이

전의 심적 건강 문제들은 복잡한 양육행동을 예측하였으며 이는 다

시 경제 위기 동안 아동의 내현화된 문제와 외현화된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Leinonnen et al., 2002; Solantaus et al., 2004).

지금까지 서구에서 있었던 경제불황기와 아동발달에 대한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

고, 경제위기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등 진전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연구들에

서 보고된 경제위기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

해 경제위기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

재 한국 사회에 도래한 경제 위기가 아동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진단과 대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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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위기와 빈곤의 축적

  앞서 살펴본 경제적 위기는, 곧 빈곤 가정의 수를 증가시키고 세

계적으로 빈곤계층을 확대시키는 데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연구

들이 있다. 예컨대, Pieper와 Taylor의 연구(1998)에서는 멕시코, 칠레, 

터키, 구 사회주의권의 동부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도 경제 위기 하

에서 빈곤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Chossudovsky(1997)의 연

구에서는 IMF 경제 위기 상황 아래에서 여러 나라들이 빈곤을 경험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기업의 도산, 극심한 경기 침체, 그에 따

른 소비 위축 등의 외부적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변화 또한 우울, 자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개

인적 변화들은 1997년의 경제 위기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영

향을 끼쳤는지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는 그 당

시 우리 사회의 계층 변화를 유발시키는 위력을 발휘하였는데, 중산

층이 빈곤계층에 흡수되면서 이른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

에 따라 빈곤계층의 수가 이 시기에 급증하였는데, 이는 이정우, 이

성림(2001)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된 지표는 빈곤율, 즉 가구 규모별로 일정한 빈곤선(최저생계비)을 

정해 놓고 가구소득이 그것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그 숫자를 세는 방법과 빈곤갭 즉, 빈곤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

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 가구의 소득과 빈곤선과의 차

액을 살펴보는 것, 마지막으로 Sen의 빈곤지수를 사용하였다. Sen의 

빈곤지수는 빈곤율, 빈곤갭, 빈민 사이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

니계수를 종합하여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세 지표를 바탕으로 

1993년~1998년까지의 빈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1998년 빈

곤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3.1%로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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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빈곤갭의 크기는 대체로 40%대에 있는데,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빈곤갭이 41%에서 47%로 증가하였다. 또한 Sen의 빈곤지수는 1993

년에 8.9%였으나 계속 하락하여 1997년에는 4.6%까지 떨어졌다(이정

우, 이성림, 2001). 또한 박천익(2001)의 연구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대량실업, 빈곤율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인

도네시아는 빈곤율이 1997년도에 11.0%에서 1998년도에는 19.9%로, 

태국은 11.4%에서 12.9%로 한국 역시도 8.6%에서 19.2%로 급증하였

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경제 위기는 빈곤계

층을 확대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경제 위기가 곧 빈곤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예증하는 것이며, 경

제 위기에 대한 논의에서 빈곤문제의 고려 없이는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 위기에 따른 빈곤

층의 확대를 조명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논할 때 필요하며, 이러한 

경제 위기로 인해 양산된 빈곤계층의 확대가 개개인의 영역에는 어

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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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빈곤율과 빈곤갭(전체가구)

       출처: 이정우, 이성림, 2001 (대우 패널자료, 1993-1998)

3. 우리나라 빈곤 가정의 아동발달 

1)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9년 우리 사회의 경제위기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발달심리연구실에

서 진행 중인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약 

7,000 가구의 만 0세에서 18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2008년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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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이봉주, 곽금주, 구인

회, 김민화, 김선숙, 김혜란, 박혜준, 신혜은, 이강이, 이광호, 이순형, 

정익중, 진미정, 2009)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에 사는 빈곤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7.8%, 차상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 

아동청소년은 4.2%로,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12%에 이르고 있었다(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

사보고서, 2009).  

특히 0~8세까지 인지 및 언어 영역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빈곤이 일찍부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본인지기술, 수학적 사고력, 사회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 등

을 측정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빈곤한 아동은 여러 영역의 인지발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발달을 보이고 있었다. 아동 인지발달의 

소득수준별 분석을 살펴보면, 특히 기본인지기술(7세 이후), 수리적 

사고력(4세 이후)에서 차상위 이상에서 차상위,  빈곤층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때 영아기까지는 빈곤층의 

발달이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이상 계층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가 

아동초기(3~4세) 이후 차이가 본격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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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소득수준과 연령(0~8세)에 따른 기본인지기술과 수리력 평균

기본인지기술 수리적 사고력

연령

소득수준
전체
M(SD)

소득수준

전체
M(SD)

빈곤층
M(SD)

차상위
M(SD)

차상위 
이상
M(SD)

빈곤층
M(SD)

차상위
M(SD)

차상위 
이상
M(SD)

0세 10.43
(2.96)

8.70
(3.71)

8.77
(3.71)

8.84
(3.69)

0.41
(0.70)

0.38
(0.70)

0.19
(0.48)

0.21
(0.50)

(명) 18,466 16,262 375,252 409,980 18,466 16,262 375,252 409,980

1세 16.21
(3.36)

16.08
(2.15)

16.68
(2.65)

16.63
(2.68)

2.28
(1.68)

1.90
(1.11)

2.31
(1.59)

2.29
(1.58)

(명) 27,284 22,675 468,933 518,892 27,284 22,675 468,933 518,892

2세
19.22
(3.20)

20.22
(2.56)

20.69
(2.60)

20.55
(2.68)

5.10
(2.27)

4.83
(2.14)

5.71
(2.07)

5.62
(2.11)

(명) 35,366 22,353 379,554 437,274 35,366 22,353 379,554 437,274

3세 22.66
(4.26)

21.89
(2.20)

23.77
(2.05)

23.66
(2.22)

8.01
(2.75)

6.75
(2.48)

8.98
(2.08)

8.87
(2.17)

(명) 18,402 14,409 430,427 463,238 18,402 14,409 430,427 463,238

4세 17.54
(1.87)

17.60
(1.06)

17.85
(1.24)

17.83
(1.28)

10.42
(2.94)

10.99
(1.71)

11.28
(2.10)

11.22
(2.15)

(명) 23,532 14,849 422,725 461,106 23,532 14,849 422,725 461,106

5세
19.49
(1.43)

19.65
(1.56)

20.20
(1.06)

20.14
(1.12)

14.18
(2.26)

14.54
(2.55)

14.88
(2.16)

14.83
(2.19)

(명) 23,921 22,526 435,880 482,327 23,921 22,526 435,880 482,327

6세 10.63
(0.57)

10.49
(0.79)

10.59
(0.66)

10.56
(0.71)

18.23
(1.96)

18.73
(1.91)

18.99
(1.86)

18.86
(1.89)

(명) 33,513 217,453 368,080 619,045 33,513 217,453 368,080 619,045

7세 11.28
(0.72)

11.30
(0.93)

11.40
(0.83)

11.36
(0.86)

20.34
(1.89)

20.97
(1.76)

21.15
(1.71)

21.04
(1.75)

(명) 42,848 188,407 409,831 641,086 42,848 188,407 409,831 641,086

8세
3.42
(0.75)

3.61
(0.67)

3.58
(0.61)

3.58
(0.64)

22.73
(1.60)

22.88
(1.34)

22.90
(1.19)

22.88
(1.26)

(명) 32,768 137,968 313,877 484,613 32,768 137,968 313,877 484,613

총 (명) 256,100 656,902 3,604,559 4,517,561 256,100 656,902 3,604,559 4,517,561

인지발달과 함께 아동의 언어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비언어적 의사소

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을 조사하였다. 언어발달 지표별 주요 결과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차상위집단과 빈곤층 집단의 점수가 차상위이상계

층의 점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발달에 빈곤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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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소득수준과 연령(0~8세)에 따른 말하기와 읽기 평균

말하기 읽기

연령

소득수준
전체
M(SD)

소득수준

전체
M(SD)

빈곤층
M(SD)

차상위
M(SD)

차상위 
이상
M(SD)

빈곤층
M(SD)

차상위
M(SD)

차상위 
이상
M(SD)

0세
2.89
(1.63)

2.31
(0.94)

2.45
(1.49)

2.46
(1.48)

1.78
(1.84)

1.01
(1.14)

1.29
(1.60)

1.30
(1.60)

(명) 18,466 16,262 375,252 409,980 18,466 16,262 375,252 409,980

1세
6.42
(2.60)

6.18
(1.71)

6.33
(2.28)

6.33
(2.28)

4.23
(2.35)

4.40
(1.45)

4.56
(2.15)

4.53
(2.14)

(명) 27,284 22,675 468,933 518,892 27,284 22,675 468,933 518,892

2세
10.03
(2.69)

9.95
(2.96)

11.03
(2.75)

10.89
(2.78)

6.07
(1.70)

6.26
(1.81)

6.91
(1.51)

6.81
(1.56)

(명) 35,366 22,353 379,554 437,274 35,366 22,353 379,554 437,274

3세
14.58
(3.34)

13.30
(3.20)

15.34
(2.87)

15.24
(2.92)

8.26
(1.59)

7.58
(1.05)

8.54
(1.23)

8.50
(1.25)

(명) 18,402 14,409 430,427 463,238 18,402 14,409 430,427 463,238

4세
16.36
(2.47)

17.38
(1.44)

18.28
(1.77)

18.15
(1.86)

9.70
(0.95)

10.28
(0.84)

10.32
(0.94)

10.29
(0.95)

(명) 23,532 14,849 422,725 461,106 23,532 14,849 422,725 461,106

5세
19.72
(1.98)

19.87
(2.83)

20.89
(1.38)

20.78
(1.55)

11.88
(1.23)

11.48
(1.48)

12.52
(0.87)

12.43
(0.96)

(명) 23,921 22,526 435,880 482,327 23,921 22,526 435,880 482,327

6세
21.59
(1.51)

21.82
(1.21)

22.15
(1.15)

22.00
(1.21)

13.13
(0.93)

13.39
(0.74)

13.49
(0.81)

13.44
(0.80)

(명) 33,513 217,453 368,080 619,045 33,513 217,453 368,080 619,045

7세
22.33
(1.04)

22.54
(0.79)

22.71
(0.66)

22.63
(0.74)

14.23
(0.98)

14.42
(0.97)

14.51
(0.89)

14.47
(0.92)

(명) 42,848 188,407 409,831 641,086 42,848 188,407 409,831 641,086

8세
22.86
(0.35)

22.83
(0.37)

22.87
(0.34)

22.86
(0.35)

14.67
(0.67)

14.75
(0.61)

14.80
(0.47)

14.78
(0.53)

(명) 32,768 137,968 313,877 484,613 32,768 137,968 313,877 484,613

총 (명) 256,100 656,902 3,604,559 4,517,561 256,100 656,902 3,604,559 4,517,561

이 조사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는, 빈곤층과 차상위층 

두 집단의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는 환경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차상

위 이상 층의 아동들이 성장하는 환경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정부의 생계보조를 받

으므로 극단적 복지 부재를 면한 상태이지만 차상위집단은 정부의 보

조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오히려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 결과 아동 발달이 빈곤층의 발달과 큰 차이

가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

에 비해 언어, 인지, 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있어 지연된다는 

결과는 서구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Arii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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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son, Cronan, & Pethick, 1998; Brooks-Gunn & Duncan, 1997). 

또한 이러한 발달지연이 누적되고 경제적 결핍이 반복될 경우 발

달적 결과는 보다 부정적일 수 있다. 아동청소년실태조사에서는 빈

곤 아동의 발달이 그렇지 않은 아동의 발달과 뚜렷한 차이를 아동초

기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압박의 시기와 기간이 아동발달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종단연구(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3)에 따르면, 영아기(0-3세)에 빈곤을 경험

하는 것보다 영아기 이후 취학전 시기~학령 초기에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

왔다. 또한 일시적인 빈곤의 경험보다는 지속적인 빈곤 경험이 아동

으로 하여금 만성적으로 낮은 질의 아동 양육 환경에 처하게 만들

고, 결과적으로 낮은 인지 수행과 많은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3; 

Ramey & Finkelstein, 1981). 따라서 이 연령대(3-4세)의 빈곤 아동 발

달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종단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빈곤 아동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발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빈

곤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압박이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초기와 학령초기의 빈곤 환경은 

가정환경의 질과 물리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압박과 고통은 부모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

게 되어, 아동과의 온정적 상호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아동발달에 효

과적인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

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발달심리학 연구실에서는 만 3-8세를 

대상으로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종단연구(곽금

주, 박순영, 2005-2011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과제번호 J09502, J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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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약 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그 중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 중 빈곤 가정 79명과 비빈곤 가정 66명을 대상으로 어머니행

동, 부모양육스트레스, 가정환경자극, 사회적 지원, 아동발달(사회성, 

언어: 글자/숫자, 어휘, 담화)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빈곤집단 어머

니들은 비빈곤집단 어머니와 비교해서 아동과 상호작용 시 행동이나 

활동에 대한 즉각적 반응과 표현 정도가 낮았으며, 아동이 흥미롭도

록 독창적인 놀이나 활동을 하는 경향도 적었다(김정미, 곽금주, 

2007). 또한 빈곤집단 어머니들은 비빈곤집단 어머니들보다 우울과 

사회적 고립감, 건강상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스

트레스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곽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발달을 비교하였을 

때 빈곤아동이 비빈곤아동보다 더 적은 수의 어휘발달을 보였으며

(이지연, 곽금주, 2008), 적은 수의 의미단위가 포함되고 질적으로 뒤

떨어지는 담화를 형성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정현진, 곽금

주, 출판중). 

한편 빈곤과 함께 가정환경 자극이 아동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정환경 자극의 영향력을 추가적으

로 살펴보았다(김정미, 곽금주, 2007). 우선, 빈곤과 비빈곤집단 내에

서 다시 가정환경 자극 수준을 집단 평균 점수를 준거로 가정환경자

극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나눈 다음 발달결과와 관련성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비빈곤집단에서는 글자와 숫자 발달에서만 가정환경자

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빈곤집단의 경우 사회성, 

언어발달, 글자와 숫자 발달 모두에서 가정환경자극수준에 따른 차

이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가정환경의 자극수준이 비

빈곤아동의 경우보다 빈곤 아동의 발달에 더 큰 영향력을 지님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압

박으로 물리적 가정환경의 자극수준이 저하될 때, 비빈곤층 아동보

다는 빈곤층 아동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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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위기와 빈곤 가정에서의 보호요인: 낙관성

앞서 살펴본 저소득층 가정 아동 연구 결과에서처럼, 경제위기는 

아동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경제위기가 이런 부정적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Elder(1974)는 

경제 대공황 연구를 통해 경제위기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

인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발달 결과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결핍된 가정의 남아들은 비결핍 아동들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결핍된 가정의 여아들은 성인기 

자녀의 가치를 중시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

다. 이는 경제 위기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를 경험한 빈곤 가정의 아동에게 보

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변인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낳게 한다. Seligman과 Elder(1987)는, 그 보호요

인 중 하나를 낙관적 인식으로 보았다. 낙관적 인식은 경제위기와 

같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반응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역

경을 낙관적으로 지각하는 이들은 실패를 일시적이고 특별한 사례로 

정의하는 반면, 비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건이 오랫동

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Seligman, Reivich, Jaycox, & 

Gillham, 1995). 이처럼 개인이 보이는 낙관적 인식은 신체적 건강과 

질병 등 여러 가지 역경상황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Scheier & 

Carver, 1993).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낙관적 인식을 하는 사람들

은 불쾌한 생활사건에 대해 보다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

이 있었다.

1) 경제위기를 경험한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의 낙관적 인식조사

 
경제 위기에 대한 낙관적 인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개

발원과 서울대 심리학과 발달심리연구실(2009)이 함께 실시한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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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아동의 낙관적 인식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련

성을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서는 “저소득청소년 교복지원사업” 적용 지역의 초등학

생 406명, 중학생 408명이 포함되었고,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인식

에 대한 문항,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지각에 대한 문

항, 자존감과 우울에 관한 문항, 가정생활변화에 대한 문항, 학교생

활에 대한 문항 등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의 주된 목적은 낙관적 인식과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통한 경향 파악에 있었으나 우선 현 경제위기를 조사에 참여

한 전체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현 경제위기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현재 경

제위기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아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모두 합하여 153명(전체의 19%) 이었으

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아동은 538명(전체의 66%)이었다. 이를 

합하면 대부분의 아동이 경제위기를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현재의 경제위기를 인

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낙관적 인식 여부

를 측정하였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보는가와 경제위기 이후 

심리적 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경제 위기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며 그것을 해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등 낙관적 인식을 6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러한 낙관적 인

식 총점을 기준으로 낙관적 인식 상위집단(상위 25%, 217명)과 하위

집단(하위 25%, 232명)으로 구분하고 여러 심리적 적응 측정치에서

의 집단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경제위기 이후 개인의 심리

적 적응(자존감과 우울), 가정에서의 적응, 학교에서의 적응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경제위기 이후 아동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집단차이

검증 결과, 상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자존감이 높고, 덜 우울하였다. 



30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또한 경제위기 이후 비행점수에서는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더 낮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1. 집단에 따른 자존감 평균

  

그림 2. 집단에 따른 우울 평균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 낙관적 인식 상위 집단은 경제

위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였으며, 부모가 애정적 양육태

도를 더 많이 보이고, 부모가 자신의 일상 일반에 대해서 관심을 기

울이는 것(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3. 집단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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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집단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애정 평균

 
그림 5. 집단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평균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 낙관적 인식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보다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고 전혀 적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6. 집단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정도

이처럼 낙관적 인식을 할수록 경제위기 이후 심리적 적응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낙관적 인식 상위 집단이 하위 집

단보다 경제위기를 적게 경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집단별 경제위기 이후 가계수입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

하였으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조사는 몇 가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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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확인될 여지를 지닌다. 낙관적 인식이 높은 집단은 무조건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지적 미

숙과 낙관적 인식 간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 조사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검증할 자료가 함께 수집되지 못하였다. 

     

2)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낙관성 비교

  앞서 빈곤 아동 중 낙관성이 높은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

해, 경제 위기에 대처할 제반의 심리적 능력이 강하다는 결과를 도

출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아주 어릴 때부터 

빈곤 아동이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혹은 중산층 아동에 비해 낙관성

의 절대적 수치가 낮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 아동의 낙

관적 믿음과 계층 간 관련성(김연수, 곽금주, 작성 중)을 살펴보기 위

해, 4세 아동 중 빈곤 아동 40명과 비빈곤 아동 41명을 대상으로 아

동의 낙관적 믿음의 정도에서 계층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발달 초기인 만 4세에서는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는 가정과 그

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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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앞서 언급된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빈곤 아동의 낙관성이 높을수

록 경제 위기에 대한 심리적 적응력은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더하

여 4세 아동의 경우 비빈곤 계층과 빈곤계층 사이에 낙관적 믿음에

서의 차이가 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아동들 역시 현재

의 경제 위기와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그러나 4세라는 연령이 아직 현실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은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낙관성은 이후

의 발달을 통해 높아질 수도 혹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빈곤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 가정환경자극, 

사회적 지원, 아동의 사회성과 언어성 등 많은 측면에서 현저한 결

핍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핍된 환경

과 경제위기 등의 역경이 아동의 미래까지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주

는 일차적인 보호요인은 그들 스스로가 가진 낙관성, 긍정성이 될 

것이다. 

경제 위기가 아동발달에 끼치는 많은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처한 경제적 결핍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지니고 

있는 낙관성과 긍정성이 이후 발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낙관적 인식과 긍정적인 생각이야말로 경제위

기와 빈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 2의 국난이라던 IMF도 잘 견뎌냈고 한층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했다.  현재의 경제적 불황 역시 심리적 불황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남은 인생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좌절과 

역경을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리적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니체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나를 강하게 만든다(whatever doesn't kill 

you simply makes you stronger)’고 하지 않았던가 (곽금주, 매일경제, 

200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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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경제위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고통 심층취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

김은하기자(중앙일보 사회정책팀)

두 번 버려진 아이들 <상> 10년 만에 다시 고통

 

실직 아버지 폭언에 가출 … “꿈이요? 하루 끼니 때울 걱정뿐”

중졸·고교중퇴가 대부분 … 직업 갖기도 어려워

사회적 안전망은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전부

가출 1년 새 2.5배 … 집에선 “데려갈 생각 없다” 

8일 오후 5시 거리가 어둑어둑해지고 네온사인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

작하자 서울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 자리 잡은 ‘이동 청소년 쉼터’에 청소년

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가출해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10대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시간에 이 아이들은 ‘아침잠’에서 깨어나 PC방

이나 노래방 등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노래방에 갈 돈이 없으면 쉼터를 찾

는다. 대부분 이곳 ‘단골’들이다. 

정수(17·가명)도 그중 하나다. 또래 아이들처럼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은 

없다. 대신 오늘 하루 끼니를 어떻게 때울지가 걱정이다. 사실 돈 문제는 고

통스럽긴 하지만 별로 낯설진 않다. 초등학교 입학 무렵 닥친 외환위기로 

정수는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떨어진다는 게 뭔지 알게 됐다. 건축업을 하

던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엄마는 집을 나갔다. 그래도 

당시엔 “재기하겠다”고 다짐하는 아버지가 중심을 잡고 있던 터라 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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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9시 30분. 집을 나온 서연이는 갈 곳이 없다. 서울 신림역 사거리 유흥가 
한복판에 서연이가 혼자 서 있다.                                     [김경빈 기자]

                                                                    

  완전하진 않아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두 번째 맞은 

경제위기는 정수를 아예 ‘거리의 아이’로 내몰았다. 지난해 말 경기 불황으

로 일감이 뚝 끊기자 아버지는 집에 머물며 하루 종일 화만 냈다. “집에서 

빈둥거리느니 차라리 집을 나가라”는 폭언은 예사였다. 결국 가출을 택했다. 

중졸 학력이 전부인 정수에겐 꿈이 없다. 아니, 내일도 없다. 당장 오늘 필요

한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유일한 관심사다. 

외환위기 때 가정해체를 겪은 아이들은 10년 동안 사실상 가족·사회의 무관

심 속에 방치돼 있었다. 자립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경

제위기는 가혹하기 그지없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1월 위기 청소년 

34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외환위기 때 가정해체를 경험했고 그 이

후 방치됐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출·가정해체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접수된 청소년 가출 신고는 2007년 1만8636건에서 2008년 5만

322건(11월 현재)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을 포함

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다고 본다.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집으로 연락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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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16·가명)군이 8일 천호역 인근 분식집에
서 청소년 쉼터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다. 이군의 손
은 겨울바람으로 심하게 터 있다. 이군은 20일 정도
제대로 씻지 못했다고 한다.

“데려갈 생각이 없다”는 

답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에게 가족은 먼 얘기

다.

갈 데가 마땅하지 않다 

보니 전국의 청소년 쉼터

를 전전하는 아이들도 있

다. 은주(17·가명)도 그런 

아이다. 1999년 아빠의 

노래방 사업이 망하자 엄

마는 가출했다. 겨우 경

제적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빠는 은주를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다. 학교를 빼먹어도 아빠나 선생님 

누구도 나무라지 않았다. 2008년 아빠가 운영하던 인력사무소가 다시 문을 

닫게 되자 은주는 집을 나와 전국의 쉼터를 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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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7개의 쉼터는 연간 1만2000~1만3000명의 청소년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2년까지 수용한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

는 쉼터를 찾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가톨릭대 조성호(심리학과) 교수는 “가출 청소년은 학업을 이어 가기 어려

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다 보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며 “그러나 쉼터는 일시적으로 숙식을 해결해 주고 다시 내보내기 때

문에 결국 빈곤·무지를 대물림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리의 10대들은 대부분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거나 고교 중퇴 학력이 전

부다. 이 학력으로는 나이를 먹어도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 없다. 그렇다 보

니 나쁜 유혹에 쉽게 빠진다. 

대전대 남미애(사회복지) 교수팀의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 조

사’(2007년)에 따르면 쉼터에 입소한 가출 청소년 대부분이 구걸·앵벌이

(78.8%·복수 응답)를 하거나, 훔치거나 빼앗아(31.8%·복수 응답) 용돈·생활비



40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를 마련했다. 아르바이트할 때 용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는 

응답도 8.5%나 됐다. 숙명여대 김광웅(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가정경제의 파탄이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육으로 이어져 결국 청소년

들의 비행을 초래했다”며 “아동·청소년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9. 1.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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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수서동 서울아동복지센터에서 김서진(3·가명)군이 계단을 오르고 있
다. 서진이는 지난달 이 시설 현관 앞에서 보호자의 아무런 메시지 없이 발견됐다.  
                                                              [김경빈 기자]

두 번 버려진 아이들 <중> 보육원이 더 좋아요 

엄마·할머니에 버림받은 상처 … “날 품어 주는 보육원이 좋아요”

친인척 손 몇 번 거친 후 복지시설 들어와

잦은 버려짐에 불안감 … 주위 눈치 많이 봐 

밤마다 차가운 벤치나 공중화장실을 전전하던 주영이(14·가명)는 지난달 

가출 6개월 만에 서울 금천청소년쉼터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다. 다행히 주위를 두리번거

리며 눈치를 보던 모습은 최근 없어졌다. 서울 살던 주영이는 2년 전 부모가 

이혼하면서 속초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믿었

던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주영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것도 잠시. 할머니는 주영이를 막 대했다. 몇 푼 안 되는 학교 

준비물 살 돈조차 받은 기억이 없다. “나가 죽으라”는 폭언은 예사였다. 지

난해 9월 집을 나와 거리를 전전하다 쉼터를 찾았다. 먹지 못해 또래보다 마

르고 얼굴에는 버짐이 피었다. 쉼터에서 할머니에게 연락했을 땐 “찾아갈 

생각이 없으니 거기서 맡아달라”는 말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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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이는 “차라리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끔찍한 할머니 집으로 가느

니 나를 걱정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이곳이 더 좋다”고 말했다. 주영이

는 다음 달 장기 보육시설로 간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보육시설로 가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외환위기 때처럼 실직이나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이 

아이를 시설로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아동복지센터에 따르면 보육시설

에 들어간 아이는 지난해 1~3월 88명, 7~9월 119명이었으나 10~12월에는 

188명으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때보다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파르게 찾아왔다. 한국아동복지시

설협회 황용규 회장은 “외환위기 때는 1년가량 지난 뒤 애들을 보육시설로 

보냈으나 이번에는 일찌감치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저출산 때문에 보육시설로 오는 아이가 줄어 인력이나 시설을 

줄여왔는데 이제 시설을 늘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주영이처럼 외환위기 때나 그 이후 부모한테 버림받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보육원으로 버려진 애들도 적지 않다. 인천보육원 김영길 원장은 “2007년까

지 애들이 줄어들다 지난해 하반기에 10명가량 들어왔다”면서 “부모→친인

척→보육시설 과정을 거친 애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상담전화를 한 사람의 10%가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나 이모·고모 등 친인척이었다.

“애 부모 형편이 여의치 않아 데리고 있었는데 결혼하게 돼서 더 이상 맡

을 수가 없다”는 고모, “엉겁결에 떠맡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부모와 연락이 

안 돼 시설로 보내야겠다”는 이모, “딸이 이혼하면서 맡기고 갔는데 아파서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할머니….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한 번 버림

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상처가 깊어진다.

이런 아이들은 유난히 먹는 것에 집착한다. 서울 사당동 상록보육원 부청

하 원장은 “음식에 대한 집착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 ‘처음에만 먹을 걸 

주고 나중에 안 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에 가서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경우도 많다. 일부 아동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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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보육원이 더 좋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 상록보육원에 온 지현(10·가명), 지희(9·가명) 남매는 6년 전 아

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부모가 이혼했다.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며 남매를 키

웠다. 식당 방 한쪽에서 살던 엄마는 아이들이 커가자 보육원에 맡겼다.

지현이는 “엄마와 살 때보다 더 좋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엄마랑 

살 때는 학원을 그만뒀는데 여기 와서는 매일 영어·수학 학원을 다니고 학

습지를 받아 보니까 성적이 올랐다”고 말했다. 지현이는 엄마와 살 땐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보육원에 온 뒤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학원에 

다닌다. 지현이는 “2학기 기말고사 4과목 중 2과목을 100점 받아 반에서 2등

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정아 연구위원은 “해체 위험이 높은 가족을 지원

해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

했다. 

<중앙일보 2009. 1.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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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버려진 아이들 <하> 아파도 병원 못 가요

빈곤층 부모 “끝까지 치료받을 돈 없다” 병원 안 가 

지역아동센터는 예산 부족해 제 역할 못 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나오세요.”

서울 개봉동 지역아동센터 박은성 원장은 얼마 전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

다. 공부방에 나오는 현수(9·가명)였다. ‘혹시 내가 시간을 잘못 알고 있나’ 

박 원장은 잠깐 당황했다. 이날은 공부방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가기로 

돼 있었다. 수첩을 확인하곤 가슴을 쓸어내렸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아동복지센터로 온 철민이(12·가명)가 그린 그림에는 붉은 글씨
로 쓴 ＂죽어”라는 말이 쉽게 등장한다. 철민이와 동생 수진이(10·가명)는 이곳에 
오기 전 아버지와 살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김경빈 기자]  

  현수는 중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우울·불안장애 등 복합적

인 심리질환을 앓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다. 요즘은 증세가 심해졌다. 몇 

번씩 일러주고 다짐을 받아도 그뿐이다.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다. 그러더니 

엉뚱한 전화를 한 것이다.

현수 부모는 현수가 더 어릴 적에 이혼했다. 엄마가 공장 일용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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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형(14)과 현수를 키우고 있다. 생활비가 모자라 친척의 도움을 받아 

근근이 살아 왔으나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지원이 끊겼다. 엄마는 

더 늦게까지 일한다. 엄마가 올 때까지 현수는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다. 이

렇게 방치되면서 현수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것이다. 보다 못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가 공부방을 통해 현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치료비를 지원해줄 테니 현수를 데리고 오세요.”

“한두 번은 지원해줄지 몰라도 그 후엔 결국 내 돈으로 해야 하는 것 아

닙니까. 어차피 끝까지 치료받을 돈이 없으니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아

요.” (현수 엄마)

서울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 이경영 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 판정

을 받은 아이 부모에게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전화를 해도 열에 아홉은 치료

를 거부한다”며 “완치하려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들이 월 

수십만원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빈곤층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외

환위기 이후 정부가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빠진 아이가 많다. 그나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의료비 혜택이 있지

만 바로 위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수네가 그

렇다. 금융위기에 몰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하루 

벌어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고 어떤 경우는 의지마저 

없다. 통상 저소득층 아이들이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위험에 더 많이 노출

된 데다 부모의 무관심까지 겹쳐 치료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지난해 저소득층 아동 1만5709명을 검사한 결

과 빈곤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불안·우울, 비행행동, 공격성 등의 성향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창신동 해송지역아동센터 김미아 원장은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 

대부분이 ADHD나 공격 성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아동학과 김광웅 교수도 “경제위기로 부모의 스트레스가 커지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급속히 전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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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8·가명)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부모 이혼 후 윤지는 아빠·새엄마와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말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새엄마가 가출하자 그 후 

방치됐다. 음주와 도박에 빠진 아빠는 윤지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취재진이 

만났을 때 윤지의 옷에는 한 달째 빨지 않아 묵은 때가 앉았고 썩은 이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주 윤지는 공부방 친구들이 “더럽고 냄새가 난

다”고 놀리자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윤지는 보건소의 심리검사에서 ‘자살하

고 싶다’고 썼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일상을 죽음보다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유아기의 빈곤은 아동의 언어 발달과 학

습능력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은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와 같은 아이들의 1차 안전망은 지역아동센터이다. 전국에 3000여 개

가 있지만 정부 지원금이 월 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운영비를 대기도 빠듯

하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다. 지난해 말 보

건복지가족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윤지와 같은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부 지

원 예산은 연간 1억여원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

터는 지난해까지 외부 후원금으로 저소득층 아동 600명에게 30만~4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올해는 지원을 포기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는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병세가 악화돼 학업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행을 저질러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라도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9. 1.16일자>

◆특별취재팀=안혜리·김은하·강기헌·김진경 기자, 임윤주 인턴기자(이화여

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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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 이어지는데 … 서연아, 어딨니? 

“돕고 싶다” “우리 집 보내달라” 전화 쇄도

정부도 학교도 무관심한 사이 연락 끊겨

지역아동센터 “쌀보다 따뜻한 손길 필요” 

“어린 시절에 혼자 어렵게 살아서 (서연이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아

요.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이 울었어요.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고 싶어요.”

익명을 요구한 50대 여자가 14일 오전 전화를 걸어 왔다. 그녀는 “10만원

이라도 통장으로 부칠 수 있을까요”라고 말을 이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연이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뭔가 용

기를 주고 싶다.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고 싶다”며 “꼭 연결해 달라”

고 전화번호를 남겼다.

서연(17·가명)이는 ‘거리의 소녀’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엄마가 집을 나간 

뒤 할머니 집으로 갔다. 지난해 말 금융위기를 맞아 외삼촌이 실직하면서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외삼촌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했다. 집에서 가지

고 나온 돈이 거의 다 떨어져, 1000원짜리 주먹밥을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잘 데가 없어 밤새 신림동 뒷골목을 전전하다 새벽이면 찜질방에서 잠을 청

한다. 

보도가 나간 뒤 서연이를 돕겠다는 온정이 이어졌다. 같은 또래의 딸이 

있다는 40대 주부는 “딸처럼 보살필 테니 우리 집으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할아버지는 “애 상황이 급한 것 같은데 10만원이라도 보낼 테니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의 한 유명 

피아니스트도 중앙데일리(중앙일보 발행 영어신문)를 보고 “내가 도울 수 있

는 방법을 알려 달라”며 e-메일을 보냈다. 

서연이를 급히 찾았다. 휴대전화가 없기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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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를 보면 연락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14일부터 수차례 전화했

다. 하지만 서연이는 소식이 없었다. 친구도 “찾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15

일 금천청소년쉼터에 잠깐 나타났다가 외출한 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연이를 만난 건 한 달 전이다. 늦은 밤 24시간 패스트푸드점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을 불러 주고 “눈이 예쁘다”고 칭

찬하면 얼굴이 환해지던 아이였다. 밥을 같이 먹을 때도 “먼저 드세요”라며 

수저를 먼저 드는 법이 없었다. 배려 받은 적이 없지만 배려하는 법은 알고 

있었다. 

우리의 무심한 시선은 비켜 갔지만 서연이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서울 

신림동과 천호동, 동대문의 뒷골목, 늦은 밤 공원과 지하철 역사의 벤치에 

수많은 ‘서연이’가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년 사이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를 겪으면서 두 번 버림받았다.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고 ‘무서운 아이들’이

라며 피했던 그들이다. 

서연이에게 정작 필요한 건 쌀이 아니다. 동사무소와 기업 등이 불우아동

을 위해 내놓은 쌀은 처치하기 곤란할 정도다. 취재진이 만난 거리의 아이

들은 20여 명. 이들을 찾아온 선생님은 없었다. 아이들은 “꼴통에다 시끄러

운 제가 없어서 선생님이 좋아하실걸요”라고 말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

회 최선숙 팀장은 “아이에게 필요한 건 밥을 챙겨 주고 보살펴 줄 따스한 

손길”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9. 1.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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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4

2008년 경제위기에서의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1)

모상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Ⅰ. 조사개요

본 연구는 2008년 이래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층에 속하

는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빈곤가정의 아

동·청소년들은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 그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본 연구는 현 경제위기상황에서 생

활의 불안정과 빈곤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제·신체·정

신적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가늠해 보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항목

본 설문지의 문항 구성 체계는 2008년 하반기 몰아닥친 경제 위기 이후 한 

학기 동안의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경제·신체·정신적 고통과 실태 및 욕

구를 조사를 위해 전체 4개의 대분류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사항목 중 일

부는 기존에 사용했던 문항들을 현 설문지 체계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사용하

였다. 대분류체계는 I,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심리적 적응영역 Ⅱ, 

기초생활 영역에서의 변화양상 Ⅲ, 사회지원체계 실태 Ⅳ. 교육․문화․사회서비

스실태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하부 조사지표로 구획되

어 있다. 대분류 체계 Ⅱ는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기초

적 변화 양상을 조사했으며 의료·보건, 정서적 건강, 경제위기에 수반 된 심리

적·생활상·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실직유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묻는 지표

1) 본 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긴급정책과제인「경제위기에서 빈곤아동․청
소년의 생활실태 연구」(연구진: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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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위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체계를 묻는 대분류 지표 Ⅲ은 하

부영역으로 가족·학교·지역사회·비행행동의 양태를 조사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분류체계 Ⅳ는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서비스에 대한 실태

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 정보·문화, 여가활동, 복지서비스와 같은 하부 척도로 

세분화되었으며 경제위기에 의해 야기된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빈곤 아동·청소년 경제위기 조사지표와 세부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Ⅰ-1-1> 2009년 경제위기 설문지 문항 구성 체계

대분류 조사영역 세부내용 참 고

Ⅰ

1.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인식 경로
2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 
3. 경제위기에 대한 부모의 태도
4. 부모와의 관계
5. 경제위기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6.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 수입변화
7. 가정의 경제상태 변화

Ⅱ
기초생활

의료․보건
8. 질병 종류 및 치료 유․무
8-1. 치료받지 않은 이유

‘062) 3번 선택지 
보완

정서적 건강
11. 자아존중감3)

12. 사회심리적 적응4)
‘06 4번, 5번 수정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9. 4단계 척도
1)~6) 심리적 변화(6)

9. 7)~16) 생활상의 변화(11)

9. 17)~20) 가족관계의 변화(4)

10. 그렇다/그렇지 않다
1) 생계형 아르바이트 시작
2) 경제문제로 가족해체
3) 부모 실직
4) 생계형 성매매 시도

‘995) 문항 : 7)~9), 

11), 14)~17), 19)

* 타  영역 중 유
사문항도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특
히 경제위기 이후 
‘변화’에 초점두어 
질문 

16. 생활비나 용돈마련 방법 ‘06 61번 문항축소

Ⅲ
사회지원

체계

가족 13. 가족 내 갈등 및 폭력6) ‘06 12번 문항축소

학교 14. 학교 선생님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 ‘06 16번 문항축소

지역사회 15. 지역사회 의식 및 경험7) ‘06 17번 문항축소



주제발표4 : 2008년 경제위기에서의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 51

비행
17. 흡연, 음주, 절도, 폭력, 결석, 가
출, 성인사이트 접속 경험(한 학기)

‘08복지부 아동청소
년종합실태조사 수
정(한 달 이내) 

Ⅳ
교육․문
화․사회
서비스

교육
18~19. 학교생활 부적응과 결석 이유
(한 학기)

20. 대학진학 가능성 여부와 이유

‘06 23~24번(지난 1

년간) 선택지 수정

정보․문화
21. 인터넷 가능 컴퓨터 보유현황
22. 휴대폰 보유 여부

‘06 28~29번 수정

여가활동
23.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24. 여가활동 장애 요인

‘06 31~32번 수정

복지서비스
25.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6. 복지서비스 이용 시 느낌

서울아동패널10번
‘06 36번 문항축소

2. 조사방법

본 조사의 대상으로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선정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주로 영구임대아파

트와 같은 서민층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

상자의 학령기를 보면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에 재

학 중인 초·중학생으로 구성되어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사의 객관적 타당

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표집선정이 전국 단위에 기초한 확률표본 추출방식

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지만, 본 조사에서는 시안의 시급성과 시간적 제약으

로 인해 이 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록 조사지역이 전국단위가 아

2) 김경준 외(2006). 청소년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3)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4) Achenbach, T. M.(1991). 아동용 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 List：CBCL)

중 우울에 관한 문항을 사용함.

5) 황창순․이혜연․김희진(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

년개발원.

6) Straus(1990). 갈등전술척도(Conflict Tactics, CT)와 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2002). 아
동학대척도를 사용함.

7) Sampson, Raudenbush, & Earls(1997). 지역사회응집력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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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서울시 특정 지역에 한정시켰고, 본 조사목적을 반영해 저소득층 서민들

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의표집이 이루어졌지만, 표본의 선정

은 부분적으로 층화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표집지역 및 표본추출

빈곤 아동·청소년의 표집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재산세 납부 

순위, 2) 재정자립도 비율, 3)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과 같

은 평가기준에 따라 하위 7개 자치구가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평가기준에 따른 하위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Ⅰ-2-1> 표집 기준 및 지역  

평가기준 지 역

2008년 재산세 하위 5개 자치구
강북구(최저)→금천구→중랑구→도봉구→은
평구

2008년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
노원구(최저)→중랑구→관악구→은평구→강
서구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지역

강서구, 양천구,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 강
남구, 영등포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재산세 납부, 재정자립도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에 기

초한 각 기준의 중복 여부에 가중치를 두어 선정된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

역은 아래와 같다.   

<표 Ⅰ-2-2>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역 

평가기준 지 역

재산세와 재정자립도 모두 하위이며 
교복사업 대상 지역

은평구, 중랑구

재산세 하위면서 교복사업대상 강북구

재정자립도 하위면서 교복사업대상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재산세, 재정자립도 하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교복사업대상

양천구,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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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기초로 빈곤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표집지역으로 선정된 저

소득층 자치구는 <표 Ⅰ-2-3>에 기술되어 있다.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및 재

정자립도 기준으로는 중산층 거주 지역에 속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의 규모

가 다른 자치구보다 크다는 사실에 기초, 해당 임대주택 단지지역을 저소득

층 밀집지역으로 선정·추가하였다. 

<표 Ⅰ-2-3>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지역

지 역 표집 근거

①번 은평구, 중랑구 ②번 강북구 
③번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총 6개 자치구 내에서 특히 저소득 밀집지
역 학교 표집

④번 강남구
재산세, 재정자립도로 저소득지역은 아니지
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는 곳 중 임대주
택 규모가 큰 지역임

전체 표본은 강남/북, 강서/동 등 서울전역에서 골고루 표집하여 총 7개 자치구로 
구획함

위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표집지역의 선정은 조사자의 연구목적에 따

른 유의표집에 근거하고 있으며 표본선택을 위해 사용된 추출방법은 저소득

층이 밀집해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무작위로 선택, 한 학급을 표본으

로 추출하고, 표본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저

소득층 주거지역 내에서도 주로 빈곤층가정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

을 대상표본으로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자치구별로 교급 수준에 따라 (초

등학생 5학년 남·여 학생, 중학생 2학년 남·여 학생) 초등학교·중학교 각각 

한 곳씩을 선정하였다. 강북구의 경우 사전표집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중학

교가 자체 일정상의 이유로 인해 표집을 위한 실사를 거부했으며 이를 대체

하기 위해 관악구에서 추가로 한 곳의 중학교를 선정, 대체표집이 실시되었

다. 표본 추출을 위해 선정된 학교 수는 초등학교·중학교 각 7곳, 총 14교에 

달하며(<표 Ⅰ-2-4> 참조), 조사는 2009년 2월 초에 시작하여 약 1주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응한 초·중학생의 총 수는 81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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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4>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학교명단

지역 학교 소재지

은평구
A초등학교 서울 은평구 

B중학교 서울 은평구 

중랑구
C초등학교 서울 중량구 

D중학교 서울 중량구 

강북구 E초등학교 서울 성북구 

노원구
F초등학교 서울 노원구 

G중학교 서울 노원구 

관악구

H초등학교 서울 관악구 

I중학교 서울 관악구

J중학교 서울 관악구 

강서구
K초등학교 서울 강서구

L중학교 서울 강서구 

강남구
M초등학교 서울 강남구 

N여자중학교 서울 강남구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

은 395명으로 전체의 48.5%였으며, 여학생은 419명으로 51.5%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높았다. 교급 별로는 초등학생 405명으로 전체

의 49.8%, 중학생은 409명인 50.2%로 교급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정의 

경제수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814명 모두 결측 없이 답변에 응답했지

만, 부모의 결혼 상태에 대한 질문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5%인 41명, 부친

의 학력수준은 36.4%에 달하는 296명, 모친의 학력수준에 대한 무응답 비율

도 부친에 대한 무응답 비율과 비슷한 37.6%로 306명에 이르고 있다.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자신의 가정이 빈곤층에 속하는 “어려운편이

다”가 202명(24.8%), “보통이다”가 590명(72.5%)에 달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

인 “잘사는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한 22명뿐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 유의추출에 의한 저소득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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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집방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양·한부모와의 거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결혼 상태를 묻는 질문

에서 681명(88.1%)이 양부모에 해당하는 “결혼·재혼”에 답하였고 92명

(11.9%)은 한부모와의 거주를 의미하는 “이혼·별거·사별”에 응답하였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59명(11.4%), 고등학교 졸업이 159

명(30.7%), 대학교 졸업이상이 300명(57.9%)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이 고졸 항

목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친의 학력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64명(12.6%), 고등학교 졸업이 216명(42.5%), 대학교 졸업이상이 228

명(44.9%)으로 고등학교 졸업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Ⅱ. 조사결과

1.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실태

2008년 하반기 이후 한 학기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정서적 

건강정도 그리고 경제위기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양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실태 조사를 위해 설정된 독립 변수 중 특별히 

경제수준 요인이 집단 간 분석을 위한 중요 변수로 고려 될 수 있다. 서두에 

밝혔듯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수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빈곤 집단8)을 비(非)빈곤 집단으

로부터 정확히 분류 할 수 있는 규준이 필요하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경제수준 요인은 이를 탐색 할 수 있는 유의한(relevant)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결과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되었으며 여타 다른 변인에 의한 분석 결과의 기술은 함께 첨부된 표를 참

조하여 파악할 수 있다.                 

8) 표집대상 지역이 서민층 거주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그 중에서도 경제형편이 `

어렵다`는 가정은 `빈곤`으로 `보통이다`는 비(非)빈곤 집단인 `중간층`로 분류했다. 

중산층 정도를 의미하는 `잘사는 편이다`는 전체 표본의 3%미만으로 나타나 분석
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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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질병을 앓은 경험과 치료유무

성별특성에 따른 질병을 경험 유무 비율로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 아동·청

소년 가운데 여학생의 54.2%, 남학생의 45%정도가 2008년 2학기 이후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의 질병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두 성별 집단 간 질병 경험 유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Ⅱ-1-1> 질병을 앓은 경험-성별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50.2 49.8 100(814)

성별
남자 54.9 45.1 100(395)

여자 45.8 54.2 100(419)

χ2 = 6.755**

위장 및 내과질환을 앓은 아동·청소년의 비율분포는 성별특성과 부모님의 

결혼 상태 양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학생(19.6%)이 남학생

(12.4%)보다 위장·내과 질환을 앓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결혼 

상태가 정상인 아동·청소년들(14.8%)이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범주9)에 속

하는 아동·청소년(27.2%)들 보다 유의수준에서 질병경험과 관련하여 현격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Ⅱ-1-2> 위장 및 내과질환을 앓은 경험-성별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10)

전 체 83.9 16.1 100(814)

1) 성별
남자 87.6 12.4 100(395)

여자 80.4 19.6 100(419)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85.2 14.8 100(681)

기타 72.8 27.2 100(92)

1) χ2 = 7.731**  2) χ2 = 9.050** 

9) 부모의 결혼 상태와 관련해서 “결혼”은 결혼 및 재혼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이혼, 별거, 사별, 혹은 모른다는 응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0) 각 세부변인별 결측치의 차이로 전체 표본수와 세부변인별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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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습진·부스럼 같은 피부질환의 경험 유무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별

특성과 경제수준 정도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0.2%만이 피부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2.3%가 ‘경험 

있음’에 답변해 성별 간 해당 질병 경험 유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

다. 마찬가지로 경제수준 별 조사결과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의 ‘경험 있음’

에 대한 응답비율(3.0%)이 경재수준이 보통인 아동(0.7%)의 응답비율보다 4

배 이상 높았다.    

<표 Ⅱ-1-3> 피부질환(아토피, 습진, 부스럼 등)-성별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8.8 1.2 100(814)

1)

성별

남자 97.7 2.3 100(395)

여자 99.8 0.2 100(419)

2)

경제수준

어렵다 97.0 3.0 100(202)

보통 99.3 0.7 100(590)

1) χ2 = 6.972**  2) χ2 = 6.343* 

폐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응답 비율은 부모님의 

결혼 패턴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3.3%)집단은 결혼집단

(0.4%)에 비해 해당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8배 이상 

높았다.

<표 Ⅱ-1-4> 결핵 및 폐질환-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9.2 0.8 100(77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9.6 0.4 100(681)

기타 96.7 3.3 100(92)

χ2
 = 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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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은 중학생(15.2%)에 비해 초등학

생(22.2%)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충치나 잇몸질환 같은 치과질

환의 발병비율은 초등학생(3.5%)에 비해 중학생(7.3%)에게서 두 배 이상 높

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

에 대한 면역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보였다.    

<표 Ⅱ-1-5>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교급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81.3 18.7 100(814)

교급
초등학교 77.8 22.2 100(405)

중학교 84.8 15.2 100(409)

χ2 = 6.685*

<표 Ⅱ-1-6> 충치 및 잇몸질환-교급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4.6 5.4 100(814)

교급
초등학교 96.5 3.5 100(405)

중학교 92.7 7.3 100(409)

χ2
 = 5.986*

백혈병·암 혹은 만성질환의 발병비율은 가정의 경제 수준 정도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의 7.4%가 해당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 수준이 보통인 집단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험 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3.6%에 그쳐 2배 이상 낮은 비

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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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백혈병, 암 혹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5.5 4.5 100(792)

경제수준
어렵다 92.6 7.4 100(202)

보통 96.4 3.6 100(590)

χ2 = 5.185*

다음은 한번이라도 특정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치

료를 요하는 부상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아동·청소

년이 속한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

다. 항목 중 ‘증상이 가벼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48.9%, 경제수준이 보통인 아동·청소년은 59.6%였다. 세부 항목 중 특히 치

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17%에 달해 경제수준이 보통인 집단(1.8%)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높

았다. ‘고쳐지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중간층(1.8%)에 비해 빈곤(6.4%)

층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Ⅱ-1-8>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경제 수준 간 비교 

(단위 : %)

구  분

증세가 
가벼
워서

치료
비가 
없어
서

거리가 
멀어서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치료가 
무서
워서

귀찮
아서

고쳐
지지 

않아서

약을 
못 

먹어서

집에서 
쉬면 

나을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집에 
약이 

있어서
전체

전 체 56.5 6.2 1.2 0.6 1.2 28.0 3.1 0.6 1.2 0.6 0.6
100

(161)

경
제
수
준

어렵다 48.9 17.0 2.1 0 2.1 19.1 6.4 0 2.1 2.1 0
100

(47)

보통 59.6 1.8 0.9 0.9 0.9 31.6 1.8 0.9 0.9 0 0.9
100

(114)

χ2
 = 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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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

본 지표에서는 최근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난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을 심리

적 변화·생활상의 변화·가족관계의 변화와 아동·청소년의 생활비나 용돈 마

련 방법 등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 심리적 변화

먼저 경제 위기가 가져온 심리적 변화 중 2008년 이후 ‘더 외로움을 느낀

다’에 응답한(‘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전체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17.3%로 나타났다. 세부 변인 별 분석에서는 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의 

결혼 상태 별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Ⅱ-1-9>참조). 대체적으

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중학생 보다는 초등학생, 경제 수준이 중간층보다

는 빈곤층이, 부모님의 결혼 상태가 정상인 가정보다는 기타에 속한 아동·청

소년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표 Ⅱ-1-9> 나는 더 외롭다고 느낀다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0 41.7 13.7 3.6 100(810)

1)
성별

남자 48.9 36.4 10.4 4.3 100(393)

여자 33.6 46.8 16.8 2.9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45.2 35.5 14.6 4.7 100(403)

중학교 36.9 47.9 12.8 2.5 100(407)

3)
경제수준

어렵다 35.6 39.6 16.3 8.4 100(202)

보통 42.5 42.7 13.0 1.9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42.5 41.8 13.1 2.5 100(677)

기타 35.9 39.1 17.4 7.6 100(92)

1) χ2 = 23.893***  2) χ2 = 14.299** 3) χ2 = 21.371***  4) χ2 = 8.816*



주제발표4 : 2008년 경제위기에서의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 61

심리적 변화를 평정하는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에 대해 전체 아동·청소년

의 41%가 ‘대체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빈

곤층 아동·청소년들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은 53%로 전체 응답비율에 비해 

12%정도 높았으며, 경제 수준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36.3%) 집단에 비

해서는 무려 17%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0>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성별 ․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23.6 35.4 31.6 9.4 100(810)

1)
성별

남자 30.3 31 29.8 8.9 100(393)

여자 17.3 39.6 33.3 9.8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26.6 37.2 26.8 9.4 100(403)

중학교 20.6 33.7 36.4 9.3 100(407)

3)
경제수준

어렵다 19.3 27.7 35.1 17.8 100(202)

보통 25.6 38.1 30.0 6.3 100(586)

1) χ2
 = 19.678***  2) χ2

 = 9.589*  3) χ2
 = 29.735***

자신감의 정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2%가 ‘대체로 그렇

다’ 이상에 응답한 반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7.4%가 동일한 답변 

경향을 보여주었다. 경제수준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 집단은 16.6%만이 

동일 응답 경향을 나타냈으며 전자가 11%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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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1> 나는 자신감이 없어졌다-성별 ․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37.1 43.8 15.5 3.7 100(809)

1)
성별

남자 42.1 40.1 15.3 2.6 100(392)

여자 32.4 47.2 15.6 4.8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43.9 36.7 15.6 3.7 100(403)

중학교 30.3 50.7 15.3 3.7 100(406)

3)
경제수준

어렵다 32.8 39.8 20.9 6.5 100(201)

보통 38.6 44.9 14.0 2.6 100(586)

1) χ2
 = 10.290*  2) χ2

 = 19.220***  3) χ2
 = 13.161**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 응답자의 11.2%만이 

이를 긍정하는 느낌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경제 수준이 중간층인 

아동·청소년 집단의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8.4%인 반면 빈곤층 아동

의 동일 문항 응답 비율은 18.8%로 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

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경향이 빈곤

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Ⅱ-1-12>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3.3 35.6 7.7 3.5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59.7 29.4 7.0 4.0 100(402)

중학교 46.9 41.8 8.4 2.9 100(407)

2)
경제
수준

어렵다 44.1 37.1 10.9 7.9 100(202)

보통 56.2 35.4 6.5 1.9 100(585)

1) χ2
 = 16.081**  2) χ2

 = 24.095***



주제발표4 : 2008년 경제위기에서의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 63

아동·청소년의 가출관련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14.6%가 ‘대체로 그렇

다’ 이상 수준으로 웅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간·부모님의 결혼 상태 양

상에 따른 응답 경향(<표 Ⅱ-1-13> 참조) 이외에 가정 경제 수준 변인에 따

른 빈곤층과 중간층 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빈곤층은 21.8%, 중간

층에서는 9.9%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출 항목에 대해 긍정적 답변 경향을 보

여 주었으며, 전자가 후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비율로 가출성향을 나타

냈다.           

<표 Ⅱ-1-13> 나는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 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6.8 28.6 10.6 4.0 100(810)

1)
교급

초등학교 63.5 22.3 9.7 4.5 100(403)

중학교 50.1 34.9 11.5 3.4 100(407)

2)
경제수준

어렵다 49.0 29.2 14.9 6.9 100(202)

보통 58.7 29.4 9.2 2.7 100(586)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57.5 29.5 10.0 3.0 100(677)

기타 53.3 23.9 13.0 9.8 100(92)

1) χ2 = 18.758***  2) χ2 = 13.950**  3) χ2 = 11.854**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항목에 대해 전체 아동·청소년의 

16.5%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에 대한 

변인 간 집단 차이는 성별·교급·부모님의 결혼 양상에 따라 유의하게 확인 

되었으며, 경제 수준에 따른 빈곤(25.9%) vs. 중간(13.2%) 집단 간 비교에서

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빈곤층 아동 청소년의 경우 한부모 집단(26.1%)

아동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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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4>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2.0 31.5 11.9 4.6 100(809)

1)
성별

남자 57.7 27.0 11.2 4.1 100(392)

여자 46.8 35.7 12.5 5.0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60.0 24.1 9.2 6.7 100(403)

중학교 44.1 38.9 14.5 2.5 100(406)

3)
경제수준

어렵다 43.3 30.8 16.4 9.5 100(201)

보통 54.3 32.6 10.6 2.6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53.3 32.0 11.2 3.6 100(676)

기타 44.6 29.3 16.3 9.8 100(92)

1) χ2
 = 10.113*  2) χ2

 = 36.862***  3) χ2
 = 24.336***  4) χ2

 = 10.416* 

(2) 생활상의 변화

경제위기 이후 지난 한 학기동안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생활상의 변화

에 대한 조사결과가 항목별로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유의하게 검증된 항목

분석을 통해 변인 수준 간 효과의 정도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는 교급 이외에 경제변인(빈곤vs.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대부분 

생활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 구입관련 문항에서 구입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아

동․청소년은 전체 6.5%인데 반해 빈곤층에 속하는 응답자는 대략 2배에 달

하는 11%가 부정적 방향으로 동일 응답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4.9%만이 이에 상응된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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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5> 나는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 

한다-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3.0 30.5 5.1 1.4 100(789)

경제수준
어렵다 56.9 32.2 6.9 4.0 100(202)

보통 65.1 30.0 4.4 0.5 100(587)

χ2 = 16.500**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경제 위기 이후 방과 후 학원 혹은 

과외 교습을 중단하게 된 비율은 22.3%로 전체 아동․청소년 응답자 14%에 

비해 8%이상 높았으며,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11.6%)에 대해선 11%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교급 수준 간 차이는 표에 기술 되어 있다.   

<표 Ⅱ-1-16> 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3.1 22.9 10.5 3.5 100(808)

1)
교급

초등학교 72.3 17.8 7.3 2.8 100(400)

중학교 54.2 27.9 13.7 4.2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2.5 26.2 13.9 7.4 100(202)

보통 66.1 22.3 9.4 2.2 100(584)

1) χ2
 = 28.847***  2) χ2

 = 1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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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련활동 같은 여가 활동이 줄었거나 중단정도에 묻는 항목에서 전

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12.5%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응답자의 동일 응답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간층 아동․
청소년의 답변 비율은 9.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급 수준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Ⅱ-1-17> 나의 문화체험, 수련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줄었거나 중단하게 

되었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9.9 27.6 9.9 2.6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66.7 25.6 5.7 2.0 100(403)

중학교 53.2 29.7 14.0 3.2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5.9 22.3 15.8 5.9 100(202)

보통 61.2 29.6 7.8 1.4 100(587)

1) χ2 = 22.621***  2) χ2 = 25.786***

‘용돈이 줄었다’ 항목에 대한 응답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전체 대상 아동․
청소년의 17.5%가 ‘그렇다’라고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간 나타난 

유의한 차이 이외에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용돈 감소에 대한 평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27.2%)은 중간층 집단

(14.5%)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자신의 용돈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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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8> 나의 용돈이 줄어들었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0.0 22.5 11.5 6.0 100(806)

1)
교급

초등학교 66.6 19.6 8.0 5.8 100(398)

중학교 53.7 25.2 15.0 6.1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0.5 22.3 15.3 11.9 100(202)

보통 62.5 23.0 10.5 4.0 100(582)

1) χ2 = 16.830**  2) χ2 = 22.451***

경제 위기 이후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가사의 증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교급 변인 이외에 경제변인의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조사대상 응답자의 22.2%가 대체로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응답자는 32.9%, 중간층 소속 응답자는 18.3%만이 해당 항목에 

긍정하는 답변 성향을 보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가사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9> 나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4 36.5 17.1 5.1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47.9 33.7 13.5 5.0 100(401)

중학교 35.0 39.2 20.6 5.1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37.3 29.9 26.4 6.5 100(201)

보통 42.5 39.2 14.0 4.3 100(586)

1) χ2 = 15.773** 2) χ2 = 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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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서 생필품에 대한 지출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2.8%정도가 대체로 지출비용을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교급과 경제수준 변인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31.3%가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이 ‘대체로 줄었다’라고 답변

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1.5%만이 ‘대체로 줄었다’라고 응답했으며, 

전자에 비해 10%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Ⅱ-1-20> 우리집은 옷이나 신발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4 34.8 19.5 4.3 100(910)

1)
교급

초등학교 48.3 32.8 14.9 4.0 100(402)

중학교 34.6 36.8 24.0 4.7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34.3 34.3 22.9 8.5 100(201)

보통 43.4 35.1 18.9 2.6 100(587)

1) χ2 = 18.887*** 2) χ2 = 17.082**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 할 때 병원치료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

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1%가 부정적 방향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아동․청
소년은 5.5%,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3%가 동일한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빈곤층 응답자가 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

단간 차이는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경제 변인이외에 교급․부모의 결혼상태 

같은 변인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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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1> 우리집은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82.1 14.8 2.7 0.4 100(810)

1)
교급

초등학교 87.1 10.7 2.2 0 100(402)

중학교 77.2 18.9 3.2 0.7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73.1 21.4 5.0 0.5 100(201)

보통 84.7 12.9 2.0 0.3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84.1 13.4 2.4 0.1 100(678)

기타 71.7 19.6 6.5 2.2 100(92)

1) χ2 = 15.159** 2) χ2 = 14.213**  3) χ2 = 17.100**  

지난해 경제위기가 시작한 이후 이사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묻는 질문

에서 성별․교급․부모의 결혼상태 변인 이외에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4.6%가 이사 후 생활이 대체로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은 9.9%가 중간층은 2.7%만이 상응된 응답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이사로 인해 느끼는 주관적 불

편감이 중간층 집단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70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표 Ⅱ-1-22> 우리집은 집을 줄여 이사하여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4.6 20.9 3.2 1.4 100(810)

1)
성별

남자 72.4 20.2 5.1 2.3 100(392)

여자 76.6 21.5 1.4 0.5 100(418)

2)
교급

초등학교 77.4 19.2 1.7 1.7 100(402)

중학교 71.8 22.5 4.7 1.0 100(408)

3)
경제수준

어렵다 65.3 24.8 6.9 3.0 100(202)

보통 77.3 20.0 2.0 0.7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7.4 18.6 3.0 1.0 100(678)

기타 62.0 28.3 5.4 4.3 100(92)

1) χ2 = 14.035** 2) χ2 = 8.180*  3) χ2 = 21.567***  4) χ2 = 14.123**

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

체 응답자의 10.2%가 `대체로 그렇다`는 방향으로 답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교급․부모님의 결혼 상태를 묻는 변인 이외에 경제변인 간 집단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가 보였다. 빈곤층 응답자의 동일 응답비율은 20.9%로 나타났으며, 

중간층 아동․청소년 응답자는 7%만이 외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

다. 외부 의존도에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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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3> 우리집은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3.9 15.8 8.0 2.2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74.8 13.7 7.7 3.7 100(401)

중학교 73.0 17.9 8.3 0.7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8.7 20.4 16.9 4.0 100(201)

보통 78.2 14.8 5.3 1.7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9.1 13.9 5.8 1.3 100(678)

기타 44.0 27.5 22.0 6.6 100(91)

1) χ2 = 10.617*  2) χ2 = 38.600*** 3) χ2 = 61.736***

(3)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위기에 따른 세 번째 변화인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 아래 일련의 표 속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가정의 수입의 감소

로 인해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악화 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

중 9.1%에 해당되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동일 응답비율은 22%로 중간층 

아동․청소년 응답비율인 4.8%와 비교 할 경우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경제 

위기 이후 가정 소득의 감소로 인한 부모 갈등의 부정적 인식 정도가 빈곤

층 아동․청소년에게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 및 

부모결혼 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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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4> 우리집의 수입이 줄어 부모님 사이가 나빠졌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8.5 22.4 8.0 1.1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74.1 17.7 7.5 0.7 100(401)

중학교 63.0 27.0 8.6 1.5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4.5 23.5 18.0 4.0 100(200)

보통 72.6 22.7 4.6 0.2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0.2 22.0 6.8 1.0 100(677)

기타 59.8 21.7 16.3 2.2 100(92)

1) χ2
 = 12.616**  2) χ2

 = 59.807***  3) χ2
 = 11.402*

본인과 부모사이의 관계가 악화 되었다고 응답 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자의 7.3%였으며, 경제 빈곤층 집단에서 부모․자녀 간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비율(14.4%)이 중간층 아동․청소년(5.2%)에 비해 10%이상 현저히 높

았다. 교급 간 유의한 집단차이도 확인되었다.      

 

<표 Ⅱ-1-25> 나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9.5 23.2 5.9 1.4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79.7 15.1 4.5 0.7 100(403)

중학교 59.6 31.1 7.4 2.0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6.4 29.2 11.4 3.0 100(202)

보통 73.3 21.6 4.3 0.9 100(587)

1) χ2 = 39.201***  2) χ2 = 2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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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가정 폭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에서 전

체 응답자의 4.7%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은 

11.4%가 이에 일치하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반해 경제 수준이 중간층인 아

동․청소년집단은 단지 2.3%만이 이에 상응된 응답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빈곤층에서 가정폭력의 정도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Ⅱ-1-26> 우리집은 가족 간에 폭력을 쓰며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8.0 17.3 3.9 0.8 100(788)

1)
경제수준

어렵다 65.3 23.3 9.4 2.0 100(202)

보통 82.4 15.2 2.0 0.3 100(586)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9.9 16.1 3.5 0.4 100(678)

기타 67.4 22.8 6.5 3.3 100(92)

1) χ2 = 37.268***  2) χ2 = 13.919**

가정 내 경제적 상황 악화로 부모님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한 

응답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2.8%가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

다. 교급 및 부모 결혼 상태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도 검증되었

다.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무려 68.8%가 해당 문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반해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34.1% 만이 이에 상응하

는 답변을 보여주었다. 가정경제의 위기에 대한 부모의 근심정도가 중간층 

집단에 비해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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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7>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 하신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29.5 27.7 31.8 11.0 100(808)

1)
교급

초등학교 32.2 30.7 27.4 9.7 100(401)

중학교 26.8 24.8 36.1 12.3 100(407)

2)
경제수준

어렵다 16.8 14.4 39.6 29.2 100(202)

보통 33.9 32.0 29.5 4.6 100(584)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30.0 28.6 32.1 9.3 100(676)

기타 23.9 21.7 33.7 20.7 100(92)

1) χ2
 = 10.484*  2) χ2

 = 119.594***  3) χ2
 = 12.193** 

3)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궁핍으로 생활비․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5%가 그렇다고 응답했

다. 본 문항에 대한 교급․부모님 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도 유

의하게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변인에 따른 집단 간 응답비율은 현격한 차이

를 보여주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6%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응

답한 반면 중간층 집단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은 2.7%에 불과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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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8> 나는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3.5 96.5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1.7 98.3 100(402)

중학교 5.1 94.9 100(409)

2)
경제수준

어렵다 6.0 94.0 100(201)

보통 2.7 97.3 100(588)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2.5 97.5 100(678)

기타 9.8 90.2 100(92)

1) χ2 = 7.003**  2) χ2 = 4.620*  3) χ2 = 13.142***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구성원이 헤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8.9%가 헤어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간층 아동․
청소년의 응답비율은 3.6%에 그쳤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그렇다 항목에 대

한 응답비율은 4.8%로 나타났다. 

<표 Ⅱ-1-29>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4.9 95.1 100(790)

1)
경제수준

어렵다 8.9 91.1 100(202)

보통 3.6 96.4 100(588)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2.1 97.9 100(679)

기타 21.7 78.3 100(92)

1) χ2
 = 9.134**  2) χ2

 = 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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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시작 된 후 부모님의 실직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교급 수준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3%, 빈곤층 집단은 11.4%, 중간층 집단은 3.4%의 비율을 나타났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계층의 부모 실직률은 전체 응답자에 비해 2배이상, 중

간계층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1-30> 최근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었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5.3 94.7 100(812)

1)
교급

초등학교 3.2 96.8 100(403)

중학교 7.3 92.7 100(409)

2)
경제수준

어렵다 11.4 88.6 100(202)

보통 3.4 96.6 100(588)

1) χ2 = 6.834**  2) χ2 = 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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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정서적 건강상의 변화

 
  앞장에서 경제 위기 이후 한 학기 동안 기초생활 및 사회 지원체계의 

변화양상을 빈도 분포비율에 기초한 카이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

서는 독립표본 비교검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경제수준이 정서․정신적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기초생활 변화양상에 대한 효

과검증까지 함께 실시하였다. 경제변인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정서․정
신적 건강정도가 여타 다른 실태 조사영역에서와 같이 집단 간 차이에 영향

을 받을지를 알아봄으로 경제위기가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규명해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표 Ⅱ-1-31>에 기술되어 있으며 교급 수준에 관계없이 전

체 청소년 N=785)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 경제 수준 중간층(보통이다고 응

답한 대상 N=585) vs. 빈곤층(어렵다고 응답한 대상 N=200) - 집단 간 심리․
생활․가족관계의 변화 대한 인식정도와 정서․정신적 건강지표에 해당되는 자

아존중감 및 사회 심리적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해당 부가적으로 제시된 하위지표 모두에서 경제적 빈곤층 아동․청소년

과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겪게 되는 여러 지표상의 변화 정도가 중간층에 비해 빈곤층 집단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존재 가치 수용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

과 자신의 현재 부적응 상태에 대한 지표인 사회․심리적응척도에서 두 아동․
청소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 지표에서 빈곤 아동․청소

년(M=28.09)은 중간층 집단(M=29.73)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나

타냈으며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자신의 사회․심리적 현실에 대한 적응

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심리적응 척도에서 빈곤층(M=29.90) 집단은 중간

층 집단(M=26.08)에 비해 부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여 심각

한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빈곤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용성, 능력에 대한 확신, 어려움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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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등과 같은 자아존중감 지표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현격히 낮은 접수를 

보였으며, 이는 반대로 자신의 사회적 적응능력에 대한 비관적 인식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빈곤층 집단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1-31> 경제수준에 따른 변화 차이(초등학교+중학교)

구  분
경제수준

T
어렵다 보통이다

① 심리적 변화
M 12.3 10.43

4.712***
SD 4.336 3.518

② 생활상 변화
M 16.77 14.52

5.695***
SD 5.046 4.067

③ 가족관계 변화
M 7.59 5.90

8.773***
SD 2.497 1.858

①+②+③
M 36.36 30.81

7.094***
SD 9.956 7.851

자아존중감
M 28.09 29.73

-3.496**
SD 5.890 5.216

사회심리적 적응
M 29.90 26.08

5.344***
SD 9.607 8.306

주1 : M=평균값(Mean), SD=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2.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 

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경제위기가 시작 된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래 표에 기술되어있다. 먼저 폭력에 의한 신체적 체벌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8.5%가 6개월에 한번 이상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체벌비율(26.7%)은 중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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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비율(15.2%)에 비해 11% 이상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어려울수록 체

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 됐다. 부모로 부터 특정 도구로 위

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전체의 4.4%였으며, 경제요인에 의한 

집단 수준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못했다. 이외에 교급수준․ 부모의 결

혼 상태․ 부친의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로 부

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아동․청소년의 

20.7%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그와 같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 아

동․청소년은 26.7%로 중간층 반응비율 17.6%보다 9%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

다.                

<표 Ⅱ-2-1>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1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없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폭력에 
의한 

신체적 
체벌

전 체 81.4 13.1 5.4 100(814)

1)
교급

초 77.3 15.6 7.2 100(405)

중 85.6 10.8 3.7 100(409)

2)
경제
수준

어렵다 73.3 17.3 9.4 100(202)

보통 84.7 11.0 4.2 100(590)

1) χ2 = 9.874**  2) χ2 = 14.404**

도구로 
위협 
당함

전 체 95.6 2.7 1.7 100(814)

3)
교급

초 97.5 1.2 1.2 100(405)

중 93.6 4.2 2.2 100(409)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6.5 2.2 1.3 100(681)

기타 91.3 6.5 2.2 100(92)

5)
부친

학력수준

고졸
이하 94.5 1.8 3.7 100(218)

대졸
이상 95.3 4.0 0.7 100(300)

3) χ2 = 7.854*  4) χ2 = 6.205*  5) χ2 = 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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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없없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모욕감과 

수치를 
느낌

전 체 79.3 13.9 6.8 100(792)

6)

경제
수준

어렵다 73.3 15.8 10.9 100(202)

보통 81.4 13.2 5.4 100(590)

  6) χ2 = 8.583*

모멸감
을 

자극하
는 언행 

전 체 80.8 11.9 7.3 100(791)

7)

경제
수준

어렵다 74.3 12.9 12.9 100(202)

보통 83.0 11.5 5.4 100(589)

  7) χ2 = 13.003**

홀로 
방치

전 체 58.1 20.6 21.3 100(792)

8)

경제
수준

어렵다 55.4 15.8 28.7 100(202)

보통 59.0 22.2 18.8 100(590)

  8) χ2
 = 10.194**

부모님으로 부터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는 모멸감을 자극하는 언

행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19.2%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5.8%에 달해 중간층 응답자

(1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님의 외출 같은 밤늦은 귀가시간 까지 

홀로 방치 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응답자는 41.9%, 빈곤층 아동․청소년

은 44.5%, 중간층은 41%로 나타났다. 빈곤집단과 중간집단의 아동․청소년 간 

차이는 유의하게 검증 되었다.

가정의 청결과 부모의 관심을 나타내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

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성별․교급․경
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가’ 같은 부모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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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개월 간 한번 이상 방치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전

체응답자의 5.8%였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10.4%)이 중간층(5.2%)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님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차이도 검증되었다. 

 

<표 Ⅱ-2-2> 나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없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전 체 93.7 4.7 1.6 100(814)

1)

성별

남자 91.9 5.3 2.8 100(395)

여자 95.5 4.1 0.5 100(419)

2)

교급

초등학교 95.8 3.5 0.7 100(405)

중학교 91.7 5.9 2.4 100(409)

3)

경제수준

어렵다 90.1 6.4 3.5 100(202)

보통 95.3 3.9 0.8 100(590)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4.6 4.3 1.2 100(681)

기타 85.9 8.7 5.4 100(92)

1) χ2
 = 7.745*  2) χ2

 = 6.603*  3) χ2
 = 9.364**  4) χ2

 = 12.736**

<표 Ⅱ-2-3> 부모님이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없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전 체 94.2 4.0 1.8 100(792)

1)

경제수준

어렵다 89.6 7.9 2.5 100(202)

보통 95.8 2.7 1.5 100(590)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5.7 2.8 1.5 100(681)

기타 87.0 10.9 2.2 100(92)

1) χ2 = 11.479**  2) χ2 = 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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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없없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부모의 
무관심
(결석에 
대한)

전 체 97.3 1.0 1.7 100(773)

1)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7.9 0.9 1.2 100(681)

기타 92.4 2.2 5.4 100(92)

  1) χ2
 = 10.312** 

부부 간 
폭력행사

전 체 93.9 5.2 0.9 100(772)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4.1 5.3 0.6 100(680)

기타 92.4 4.3 3.3 100(92)

  2) χ2 = 6.550* 

부부 간 
모욕적 
언행

전 체 79.4 15.4 5.2 100(790)

3)
경제
수준

어렵다 68.3 19.8 11.9 100(202)

보통 83.2 13.9 2.9 100(588)

4)
부친학력

수준

고졸이하 72.9 19.3 7.8 100(218)

대졸이상 83.6 14.0 2.3 100(299)

  3) χ2 = 30.928***  4) χ2 = 12.018**

가족 내 갈등을 보여주는 항목 중 학교 결석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에 관

한 질문과 부부간 폭력 행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모의 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만 유의하게 확인 될 수 있었다. 최근 6개월 간 한, 두 번

이상 부모님 사이의 모욕적인 언행 행사를 본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의 20.6%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고,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31.7%, 중간

층 집단은 16.8%가 동일 경험이 있음을 보고 했다.  

<표 Ⅱ-2-4>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2
(단위 : %)

2) 학교 선생님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

학교 선생님의 존경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급 간 명백한 차이 만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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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5>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 한다-교급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8 22.4 50.9 20.0 100(812)

교급
초등학교 3.2 9.7 53.8 33.3 100(403)

중학교 10.3 35.0 47.9 6.8 100(409)

χ2 = 145.109***

‘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가’에 대해 -교급․경
제수준․부친학력수준․모친학력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Ⅱ-2-6> 우리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교급 ․ 경제수준 ․ 부모학력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9.6 27.3 44.4 18.7 100(813)

1)
교급

초등학교 6.2 17.8 44.3 31.7 100(404)

중학교 13.0 36.7 44.5 5.9 100(409)

2)
경제수준

어렵다 15.3 26.2 44.6 13.9 100(202)

보통 7.5 28.2 44.8 19.5 100(589)

3)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10.6 36.7 41.3 11.5 100(218)

대졸이상 9.7 24.7 47.7 18.0 100(300)

4)
모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11.4 33.6 43.6 11.4 100(280)

대졸이상 9.6 24.6 45.2 20.6 100(228)

1) χ2
 = 108.613***  2) χ2

 = 12.718**  3) χ2
 = 10.920*  4) χ2

 = 10721*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성별․교급․경제수준․부친학력수준

에 따라 응답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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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친학력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9 18.6 53.6 19.9 100(813)

1)
성별

남자 11.2 18.8 50.3 19.8 100(394)

여자 4.8 18.4 56.8 20.0 100(419)

2)
교급

초등학교 4.7 12.4 50.2 32.7 100(404)

중학교 11.0 24.7 57.0 7.3 100(409)

3)
경제수준

어렵다 12.9 26.7 47.0 13.4 100(202)

보통 6.1 16.0 55.9 22.1 100(589)

4)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9.6 24.8 53.7 11.9 100(218)

대졸이상 7.3 17.3 53.3 22.0 100(300)

1) χ2
 = 12.194**  2) χ2

 = 94.047***  3) χ2
 = 26.027***  4) χ2

 = 11.433*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묻는 질문 중 교사로부터 차별 대우 

경험 유무, 신체적 체벌 경험 정도, 모욕감과 수치심 경험 정도는 성별․교급․
부친 및 모친 학력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 변인 수준 간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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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8>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경험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차별
대우 
경험

전 체 43.7 40.7 11.6 4.1 100(813)

1)

교급

초 55.7 31.2 9.4 3.7 100(404)

중 31.8 50.1 13.7 4.4 100(409)

2)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39.0 47.2 12.4 1.4 100(218)

대졸이상 40.0 41.0 12.0 7.0 100(300)

1) χ2 = 47.968***  2) χ2 = 9.796*

신체적 
체벌 

전 체 32.8 30.9 23.5 12.8 100(813)

3)

성별

남자 23.9 28.9 26.6 20.6 100(394)

여자 41.3 32.7 20.5 5.5 100(419)

4)

교급

초 43.8 30.2 15.8 10.1 100(404)

중 22.0 31.5 31.1 15.4 100(409)

5)

모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24.3 30.7 32.1 12.9 100(280)

대졸이상 36.4 30.7 19.7 13.2 100(228)

3) χ2 = 59.005***  4) χ2 = 53.949***  5) χ2 = 13.495**

모욕 
및 

수치심 
경험

전 체 55.2 29.5 9.2 6.0 100(813)

6)

성별

남자 52.5 27.7 11.7 8.1 100(394)

여자 57.8 31.3 6.9 4.1 100(419)

7)

교급

초 67.6 22.5 5.0 5.0 100(404)

중 43.0 36.4 13.4 7.1 100(409)

6) χ2 = 12.433** 7) χ2 = 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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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의식 및 경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 수준 집단 간 차이가 확인 되었다. 두 문항에 대한 빈곤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 비율은 각각 70.2%, 72.2%였으며 반면에 중간층 

집단의 동일 응답 비율은 각각 61.1%, 58.2%롤 나타나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Ⅱ-2-9>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한다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주민
  협력

경제
수준

어렵다 22.4 47.8 26.9 3.0 100(201)

보통 16.0 45.1 30.7 8.2 100(586)

2)지역의 
 안전성

경제
수준

어렵다 22.4 49.8 22.4 5.5 100(201)

보통 16.0 42.2 31.6 10.2 100(588)

1) χ2 = 13.532**  2) χ2 = 10.312*

4) 용돈 마련 방법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 중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빈곤 집단은 13.4%로 중간층 집단(5.6%) 비해 그 수치가 월등

히 높게 나타났다. 비행행동을 통해 용돈을 조달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

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탈(7.5%), 성매매나 원조교제(4%)를 통해

서 조달 한 적이 있다고 답해 중간층 집단의 3%,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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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10> 용돈수령․절도와 강탈․성매매나 원조교제

구  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전체

1)

부모로부터
용돈수령

경제
수준

어렵다 13.4 32.3 54.2 100(201)

보통 5.6 33.2 61.2 100(587)

2)

절도와 강탈
경제
수준

어렵다 92.5 4.5 3.0 100(199)

보통 96.9 1.5 1.5 100(585)

3)

원조교제나
성매매 

경제
수준

어렵다 96.0 0.5 3.5 100(200)

보통 97.8 1.4 0.9 100(584)

 1) χ2
 = 13.244** 2) χ2

 = 7.760*  3) χ2
 = 7.834*

5) 비행행동 경험

흡연․ 절도․ 강탈경험 같은 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수준

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정되었다. 빈곤층 집단의 경우 각 비행

행동을 한, 두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 16.9%, 

12,3%였으며, 경제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7.3%, 8.6%, 4.6%로 두 집단 

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Ⅱ-2-11> 흡연․ 절도 경험․ 강탈경험-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전혀 없음 1~2번 3~4번 이상 전체

1)

흡연
경제
수준

어렵다 88.1 4.0 7.9 100(202)

보통 92.7 4.6 2.7 100(589)

2)

절도 경험
경제
수준

어렵다 83.2 11.9 5.0 100(202)

보통 91.3 7.6 1.0 100(589)

3)

강탈경험
경제
수준

어렵다 88.1 8.4 3.5 100(202)

보통 95.4 3.9 0.7 100(589)

1) χ2 = 10.547**  2) χ2 = 15.723*** 3) χ2 = 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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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사회서비스

1)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생활적응과 대학진학 가능 여부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 2008년 2학기 이후의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도, 결석일수와 그 이유,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1) 학교생활 적응도와 결석일수

먼저 학교생활 적응정도를 살펴 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10% 이상이 적응하지 못한다(‘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와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를 합친 비율)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3-1>). 세부

변인별로는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7.7%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12.8%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중학생이 더 높은 비율로 적

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Ⅱ-3-1> 학교생활 적응 정도-교급 ․ 경제수준 ․ 부모결혼상태 비교 

(단위 : %) 

구  분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전체(명)

전  체 2.2 8.0 51.1 38.7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1.2 6.5 47.1 45.2 100(403)

중학교 3.2 9.6 54.9 32.3 100(406)

2)
경제
수준

어렵다 3.5 13.4 53.5 29.7 100(202)

보통 1.7 6.3 50.8 41.2 100(585)

3)
부모결혼

상태

결혼 1.6 6.5 51.2 40.7 100(676)

기타 6.5 15.2 47.8 30.4 100(92)

1) χ2 = 17.091**   2) χ2 = 16.697**   3) χ2 = 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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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수준이 빈곤집단인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16.9%인 반면,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경우 8.0%로 나타

나, 빈곤층인 아동 및 청소년이 2배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부모님이 결혼 및 재혼상태인 아동과 청소년의 

8.1%만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나, 부모님의 결혼상태가 

‘기타’범주에 속하는 아동, 청소년은 21.7%가 응답해, 가정에서의 부모의 결

혼 상태와 관련해 학교적응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설문대상 아동과 청소년들의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결석일수를 

조사하였는데, 1번 이상 결석하였다는 응답비율은 약 20%였으며, 7일이상의 

결석도 5.6%의 아동과 청소년이 응답하였다(<표 Ⅱ-3-2>). 세부변인별로는 

교급, 경제수준, 아버지 학력, 부모의 결혼 상태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교급 별로는 초등학생의 최근 1번 이상의 결석일수가 24.2%인데, 반해 

중학생은 15.7%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결석률이 더 높았으며, 경제수준별로

는 어려운 경제수준의 아동과 청소년의 결석률이 24.6%로 보통수준의 

17.9%보다 더 높았다. 특히 7일이상의 결석은 어려운 경제사정의 아동과 청

소년의 경우 9%로서 보통수준의 4.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표 Ⅱ-3-2> 학교에 가지 않은 날 수-교급 ․ 경제수준 ․ 부 학력 ․ 부모결혼상태 비교

(단위 : %)

구  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전체(명)

전  체 80.1 14.4 3.3 0.8 1.0 0.5 100(794)

1)
교급

초등학교 75.8 19.3 3.6 0.5 0.5 0.3 100(393)

중학교 84.3 9.5 3.0 1.0 1.5 0.7 100(401)

2)
경제수준

어렵다 75.4 15.6 4.0 1.0 3.0 1.0 100(199)

보통 82.1 13.8 2.8 0.7 0.3 0.3 100(574)

3)
부 학력

고졸이하 75.5 14.6 5.7 0.0 2.8 1.4 100(212)

대졸이상 84.3 11.6 2.7 1.0 0.3 0.0 100(293)

4) 
부모결혼상태

결혼 82.3 13.5 2.9 0.8 0.5 0.2 100(666)

기타 69.2 14.3 7.7 1.1 4.4 3.3 100(91)

1) χ2 
= 18.924**  2) χ2 

= 13.451* 3) χ2 
= 16.540**  4) χ2 

= 3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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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의 경우가 (75.5%), 그리고 부모의 결혼상

태가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69.2)%에 아동과 청소년의 결석일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를 결석한 이유로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은 ‘몸이 아

파서(70.5%)’ 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

나서(11.5%),’ ‘학비를 못 내서(4.3%),’ ‘선생님이 싫어서(4.3%)’ 순으로 나타

났다(<표 Ⅱ-3-3>)11).

<표 Ⅱ-3-3> 학교 결석 이유-성별 · 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학비를
못내서

가사를
돕기위해

부모님이
못가게
해서

몸이
아파서

귀찮아서,
아침에못
일어나서

선생님이
싫어서

가출
해서

괴롭힘이
무서워서

전체
(명)

전  체 4.3 2.2 2.9 70.5 11.5 4.3 2.9 1.4 100(139)

성별
남자 7.1 2.9 4.3 60.0 12.9 8.6 2.9 1.4 100(70)

여자 1.4 1.4 1.4 81.2 10.1 0 2.9 1.4 100(69)

교급
초등 2.5 2.5 2.5 79.0 8.6 3.7 1.2 0 100(81)

중 6.9 1.7 3.4 58.6 15.5 5.2 5.2 3.4 100(58)

경제
수준

어렵다 2.6 2.6 7.7 64.1 10.3 7.7 2.6 2.6 100(39)

보통 5.3 2.1 1.1 72.6 11.6 3.2 3.2 1.1 100(95)

(2) 대학진학 가능 여부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들은 교급, 경제수

준, 부모학력, 부모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Ⅱ-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고, 빈곤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모두 고졸

이하이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에 속할 때, 대학진학이 가능하지 않다

는 아동과 청소년의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응답자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일부 응답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별 교
차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세부변인별 응답비율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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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아니오 전체(명)

전  체 72.5 27.5 100(793)

1)

교급

초등학교 69.0 31.0 100(397)

중학교 76.0 24.0 100(396)

2)

경제수준

어렵다 65.8 34.2 100(193)

보통 74.4 25.6 100(578)

3)

부 학력

고졸이하 70.0 30.0 100(213)

대졸이상 84.9 15.1 100(292)

4)

모 학력

고졸이하 72.9 27.1 100(273)

대졸이상 83.5 16.5 100(224)

5)

부모결혼상태

결혼 76.9 23.1 100(667)

기타 56.3 43.7 100(87)

<표 Ⅱ-3-4> 대학 진학 가능 여부

-교급 ․ 경제수준 ․ 부모학력 ․ 부모결혼 상태별 비교

(단위 : %)

1) χ2 
= 4.863* 2) χ2 

= 5.326* 3) χ2 
= 16.435*** 4) χ2 

= 7.953** 5) χ2 
= 17.190***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 교급 등의 세부변인별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유로는 ‘성적이 안 좋

아서(80.3%)’, ‘경제적인 이유로(9.4%)’,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5.6%)’ 순으로 나타났다(<표 Ⅱ-3-5>). 

특히 가정경제수준별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

제적으로 빈곤층인 아동과 청소년은,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보다 ‘경제적인 이유로’대학을 진학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13.2%

로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9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표 Ⅱ-3-5>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성별 · 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12)
(단위 : %)

구  분 성적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대학이
안중요함 기타 전체(명)

전  체 80.3 9.4 0.5 5.6 4.3 100(213)

성별
남자 72.7 14.1 0 8.1 5.0 100(99)

여자 86.8 5.3 0.9 3.5 3.6 100(114)

교급
초등학교 76.4 10.6 0.8 5.7 6.5 100(123)

중학교 85.6 7.8 0 5.6 1.1 100(90)

경제
수준

어렵다 73.5 13.2 0 5.9 7.4 100(68)

보통 83.7 7.8 0.7 5.0 2.8 100(141)

2)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여가활동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 여가활동과 

또 희망하는 여가활동, 또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장애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1) 현재 및 희망 여가활동

 최근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표 Ⅱ-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시청’, 

‘인터넷 및 컴퓨터게임’, ‘집에서의 휴식’, ‘친구만나기’, ‘집안일 돕기’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다른 양상을 보여, ‘여행’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친구만나

기’, ‘음악·영화감상’, ‘인터넷·컴퓨터게임’, ‘쇼핑하기’순으로 나타났다. 

12) 응답자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일부 응답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별 교
차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세부변인별 응답비율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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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6> 현재 여가활동 (복수응답)
(단위: 빈도)

순위 현재 여가활동 (빈도) 희망여가활동 (빈도)

1 TV시청 434 여행 325

2 인터넷·컴퓨터게임 389 친구만나기 227

3 집에서 휴식 317 음악·영화감상 208

4 친구만나기 256 인터넷·컴퓨터게임 202

5 집안일 돕기 145 쇼핑하기 183

(2)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시간부

족(51.6%)’을 가장 큰 장애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용부담(27.1%),’ ‘적

절한 장소 · 시설(12.8%)’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Ⅱ-3-7>). 

<표 Ⅱ-3-7>  여가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사항-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비용부담 시간부족
함께할
사람이
없음

적절한 
장소․시설
이 없음

정보획득이
어려움

전체(명)

전  체 27.1 51.6 5.6 12.8 3.0 100(791)

1)

교급

초등학교 19.2 59.1 7.0 10.9 3.9 100(386)

중학교 34.6 44.4 4.2 14.6 2.2 100(405)

3)

경제수준

어렵다 44.8 36.1 6.2 10.8 2.1 100(194)

보통 21.7 56.3 5.2 13.5 3.3 100(577)

1) χ2 = 32.199***  2) χ2 = 41.805***

세부변인별로는,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과 중학생 모두 ‘시간부족(59.1%와 44.4%)’을 가장 큰 장애로 꼽았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각각 19.2%와 34.6%로 응답해 적지 않은 응답비율을 보였

다. 또한 경제수준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부담(44.8%)’을 그리고 중간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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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시간부족(56.3%)을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장애로 응답해,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역시 비용문제가 가장 큰 부담

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최근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참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상담서비스, 학습지도서비스, 자원봉사자 방문서

비스(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서비스, 캠프 등1

박 이상의 수련활동, 견학 · 문화체험 등의 당일 프로그램, 성격과 관계향상

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여부와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1) 서비스 참여도와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 Ⅱ-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지도 서비스’의 참여경

험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캠프 등 수련활동(44.9%)’, ‘견

학·문화체험(36.0%)’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서비스(9.7%)’, ‘자원봉사

자 방문서비스(9.7%)’,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8.8%)’,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8.2%)’의 참여비율은 모두 10%미만으로 낮게 나타

났다. 

<표 Ⅱ-3-8>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참여-일부 세부변인별 비교

(단위 : %)

구  분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명)

상담서비스
1)

경제
수준

전 체 9.7 90.3 100(783)

어렵다 17.0 83.0 100(200)

보통 7.2 92.8 100(583)

학습지도서비스 2)
교급

전 체 50.6 49.4 100(800)

초등학교 62.5 37.5 100(397)

중학교 39.0 61.0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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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명)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청소, 빨래, 식사 등)

3)
성별

전 체 9.7 90.3 100(801)

남자 12.8 87.2 100(390)

여자 6.8 93.2 100(411)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서비스

4)
교급

전 체 8.2 91.8 100(802)

초등학교 11.1 88.9 100(398)

중학교 5.4 94.6 100(404)

5)
경제
수준

전 체 8.3 91.7 100(782)

어렵다 12.1 87.9 100(199)

보통 7.0 93.0 100(583)

캠프 등 수련활동 6)
교급

전 체 44.9 55.1 100(801)

초등학교 62.7 37.3 100(397)

중학교 27.5 72.5 100(404)

견학, 문화체험 7)
교급

전 체 36.0 64.0 100(800)

초등학교 52.4 47.6 100(397)

중학교 19.9 80.1 100(403)

성격, 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전 체 8.8 91.3 100(800)

1) χ2 
= 16.305***   2) χ2 

= 44.225***   3) χ2 
= 8.218**    4) χ2 

= 8.354** 
5) χ2 = 4.921*     6) χ2 = 100.522***  7) χ2 = 91.919***

일부 서비스는 세부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담서비스는 경제

수준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이, 학습지도서비스는 초등학생이, 그리고 자원

봉사자 방문서비스는 남자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또한 심리·

언어·음악·놀이치료 서비스는 초등학생과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아동과 청소

년이, 캠프 등의 수련활동과 견학, 문화체험 등 당일활동에서는 초등학생이 

더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표 Ⅱ-3-9>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캠프 등의 수련활동과 견학,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이 비슷한 비율(각각 86.6%와 86%)로 가장 높은 만족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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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매우만족’을 합친 비율)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학습지도서비스(80%),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서비스(78.3%), 상담서비스(74.7%), 자원봉사자 방

문서비스 (69.7%),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69%)순으로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9>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만족도 -일부 세부변인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명)

상담서비스 전 체 8.0 17.3 50.7 24.0 100(75)

학습지도서비스

전 체 5.9 13.9 64.7 15.5 100(388)

1)
교급

초등 5.1 10.6 65.3 19.1 100(236)

중 7.2 19.1 63.8 9.9 100(152)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청소등) 전 체 10.5 19.7 50.0 19.7 100(76)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서비스 전 체 10.1 11.6 58.0 20.3 100(69)

캠프 등 수련활동 전 체 2.9 10.7 49.0 37.5 100(347)

견학, 문화체험

전 체 3.6 10.5 58.9 26.9 100(275)

2)
성별

남자 6.4 14.4 48.8 30.4 100(125)

여자 1.3 7.3 67.3 24.0 100(150)

3)
교급

초등 3.5 6.6 57.1 32.8 100(198)

중 3.9 20.8 63.6 11.7 100(77)

성격, 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전 체 7.5 23.8 41.3 27.5 100(80)

4)
성별

남자 10.6 31.9 40.4 17.0 100(47)

여자 3.0 12.1 42.4 42.4 100(33)

1)χ2 
= 10.595*   2)χ2 

= 13.055**   3)χ2 
= 20.254***   4)χ2 

= 9.263*

일부 서비스들은 세부변인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학습지도 서비스의 경우 

초등학생의 응답비율은 84.4%로 중학생(73.7%)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견학 및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서는 여학생이 91.3%로 남학

생(79.2%)보다, 그리고 초등학생(83.9%)이 중학생(75.3%)보다 더 높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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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여학생(84.8%)의 

만족도가 남학생(5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 이에 대한 인식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예: 

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표 Ⅱ-3-10>에서와 같이, 본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 중 

14.4%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변인 중 교급과 경제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11.4%)보다는 초등학생(17.4%)

이 그리고 가정 경제수준이 빈곤층인 경우(24.7%)가, 중간층인 경우(11.2%)

보다 2배 이상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Ⅱ-3-10>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급식, 상담, 후원 등) 이용 여부

-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4.4 85.6 100(807)

1)

교급

초등학교 17.4 82.6 100(402)

중학교 11.4 88.6 100(405)

2)

경제수준

어렵다 24.7 75.3 100(198)

보통 11.2 88.8 100(587)
 

1)χ2
 = 6.009*    2)χ2

 = 21.593***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는

데, 그 결과는 <표 Ⅱ-3-11>과 같다. 먼저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4.4%의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라는 응답도 24.3%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

타났으며,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에 대해서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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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24.4%)의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조사의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

은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4분의 1

정도의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3-11>  사회복지서비스(급식, 상담, 후원등)에 대한 인식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체 16.1 19.5 44.1 20.3 100(118)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전 체 31.9 43.7 21.8 2.5 100(119)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전 체 41.2 34.5 21.0 3.4 100(119)

1)
성별

남자 34.4 27.9 32.8 4.9 100(61)

여자 48.3 41.4 8.6 1.7 100(58)

2)
교급

초등 47.2 37.5 13.9 1.4 100(72)

중 31.9 29.8 31.9 6.4 100(47)

1)χ2 = 12.127**    2)χ2 = 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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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1

경제위기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정책

구인회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정책은 몇 가지 상이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1) 우선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위험에 놓인 가

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경제위기는 

가족의 성인-가구주나 그 배우자-들의 실직이나 소득감소와 같은 경

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아동, 청소년의 삶

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인 지위 하락은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변화

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부부관

계, 부모와 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

다. 김광웅 교수님의 발표문 “1929년 대공황 위기의 고통”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향으

로 얘기하기 어려운 복잡한 면이 있지만, 경제위기의 경험이 아동의 

이후 삶에 강한 흔적을 남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2) 경제위기는 종종 적지 않은 가족을 빈곤한 상태로 빠뜨리고 빈

곤은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아동은 의식

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고, 의료, 교육과 같은 중요한 발달상의 욕구를 실현하는 데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연구

들은 특히 학업 발달과 학력 성취에 대해서는 빈곤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침을 보여준다(구인회 외, 2009).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응한 아

동청소년 정책은 우선 경제위기의 타격을 받고 빈곤의 위험에 놓인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3) 다음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이 아동,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 불안정이 부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동,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는 

것이다. 즉 경제위기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는 요인들에 

개입하여 경제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차단하는 정책이다. 부모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부부상담,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경제위기의 

영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마지막으로는 아동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시설 등

에서의 급식, 돌봄, 학습이나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을 생각할 수 있

다. 이들 서비스는 가족 밖의 환경에서 아동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해체된 가족의 아동, 피학대 아동, 유기된 아동, 

가출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생

각할 수 있다.  

5) 이러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고 경제위기

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지 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몇 가

지 중심적 방향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는 있다. 우선, 현재의 경제위

기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빈곤의 위험

에 놓인 가족을 중심적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직이나 

사업실패를 경험하는 가족 중 저소득층에 경제적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는 이들 저소득층의 재산과 건강, 가족적 

유대를 크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며, 일단 이러한 손상이 일어나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후에는 이들 가족의 자립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는 이들 가족의 아동, 청소년 또한 부모의 좌절, 

부모와의 유대 단절을 경험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수 있

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정책에서는 특히 기초보장제도 등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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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혜택 밖에 놓여있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일자리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

스를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실직자를 포함하는 방향

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 대해 의

료지원과 교육지원을 크게 늘리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6)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정책 중

에서는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교 등 기본적인 서비스 인프라는 많이 확충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예산의 지원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위기아동에 대해 

적절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서

비스들은 위기에 빠진 아동들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줄뿐만 아니

라, 위기가정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회

복하고 가족생활을 정상화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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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2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윤영득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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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3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이철섭과장(경기도청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계획서

Ⅰ  추진 배경

 

 ○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 ․ 부랑인 증가 

 ○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

  ⇒ 무한책임 차원에서“무기한, 무제한 지원”필요

Ⅱ  추진 방향

 ○ 현재의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 응급지원

 ○ 가정해체로 이탈된 아동․ 장애인․ 노인․ 장기환자 보호체계 마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량권을 부여한 총액계상예산 편성

Ⅲ  현행 지원제도

 ○ 기초생활 보장 :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보장 

   ▪ 207천명, 5,170억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 장제급여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응급지원

   ▪ 대상 : 6,000가구(최저생계비 150%이하)

   ▪ 예산 : 79억원(국비80%, 도비10%, 시군비 10%)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비용 등

  ⇒ 기존 2개 보호 제도가 있으나 법․제도, 지원범위, 예산상의  

      한계로 위기극복 지원수단으로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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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한 돌봄사업 

1. 위기가정 돌봄사업

 □ 원  칙

   ○ 신속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 先 지원 後 심사” 

    ▪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긴급지원의 필요성 인정, 우선 지원 실시,   

後 소득, 재산 등 조사

    ▪ 민간자원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는 종교단체등과 연계지원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가정은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돌봄사업 “총액계상예산” 편성

 □ 대  상

  ○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위 기 상 황 >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의 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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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구 분 현행,긴급 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대상

▪ 150% 이하/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

▪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가정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

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

범위

▪ 생계비:1,026천원/4인,월

▪ 주거비:309천원/3-4인,월

▪ 사회복지시설 입소: 387천원/1인,월

▪ 연료비:66천원/가구

  ⇒ 지원기간 : 4개월

  ⇒ 지원수준 : 기초수급자

▪ 의료비:3,000천원/인,회(2회 限)

▪ 해산비,장제비,전기료:500천원/회

   (1회 限)

▪ 위기상황 해소시까지 지원

▪ 지원범위 外 종목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결정

▪ 종교단체 등의 민간복지자원 연계

지원 

지원
기간

      최대 4개월    위기상황 해소시까지 

 

 □ 지원 체계도

▪ 신청(본인, 가족)

▪ 신고(생활레이더)

▪ 읍․면․동 주민센터 ⇒ 제도 안내                                     ▪ 시․군 ⇒ 현지 확인, 상담 및 지원  

위기가정발굴 긴급복지지원 무 한 돌 봄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기준

이내

▪ 생계지원

▪ 주거지원

▪ 의료지원

▪ 복지시설입소 지원

▪ 해산․장제비

▪ 전기요금

▪ 연료비

기준

초과

▪ 긴급복지항목 

  (생계비 등 8종목)

▪ 중고생 학비

▪ 장기환자 의료비등

  위기극복에 필요한

  비용(지원금액, 지원

  기간, 횟수는 시장․
  군수 판단)

▪ 통․리․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사회

  복지사등

법상 발굴신고 협력자

▪ 의사,간호사 등

� 교사,복지위원,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단체등 민간 복지

자원 연계지원 이웃 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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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입소 무한돌봄

 □ 보호대상 

  ○ 현행 법․제도 입소기준으로는 입소를 못하나 이혼, 학대, 유기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한 사람.

 □ 보호기간

  ○ 현행제도 : 최대 4개월

  ○ 무한돌봄 : 위기 해소시 까지 시설 입소비용 지원(1인/387천원)

 □ 보호방법

  ○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입소 결정

  ○ 사회복지 시설별 서비스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비용제공

신고․요청   ⇒
일시보호
(시   설)

보호결정

⇒
시설입소

⇒
비용제공

시설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생활레이더
본인, 가족

시설운영자
입소비 지급

               ※아동:심의제외

Ⅴ  소 요 예 산 

□ 사업비 : ‘08년도 20억원, ’09년도 3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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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무한돌봄 Mission  >

  1. 생계비 없어 단 한명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돈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3. 돈없어 병원에 못가거나 치료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경제사정으로 가정이 해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해체가정의 아동, 노인, 장애인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

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

을 돕는 사업입니다. 

  ❍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

겠다는 ‘도의 의지’를 담기 위해 사업명칭을 ‘무한돌봄’ 으로 

정했으며 경제사정이 호전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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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돌봄사업'은 왜 하게 되었나요?

  ❍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부랑인이 증가하고 있어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

게 되었습니다. 

  ❍ 수혜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행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제도’  만

으로는 실제로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데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정부의 지원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위기가정’이란 어떤 경우를 말 하나요?

  ❍ 위기가정이란 아래와 같이 “위기상황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말합니다.  

 < 위기상황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4.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5.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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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으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어야 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월 1,622천원 이하 수준입니다.  

                             < 소득기준 >

(단위:천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 저 생 계 비 491 836 1,081 1,327 1,572 1,817

최저생계비150% 736 1,254 1,622 1,990 2,358 2,726

  ❍ 재산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

원이하  이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갖추었어도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

를 발견한 통․리․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 사회복지

사, 이웃주민 등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

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됩니다.

  ❍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시․군․구, 읍․면․동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일 내에 지원을 합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지원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등 9개 항목이나 모두를 한번에 지

원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항목만을 지원하게 됩니다.

     9개 항목 이외에도 위기극복에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결정하

면 지원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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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공공재정으로 지원이 적절치 않은 부분은 민간자원을 활

용하여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항목 및 지원액〉

 1) 생  계  비(월) : 제한없음    
                                             (단위: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218 370 479 588 696 805  

  2) 의  료  비 : 제한 없음 

  3) 교  육  비 : 중고교 수업료, 학교 운영비 미납분 전체

  4) 주  거  비 : 493천원/3~4인,월

  5) 사회복지시설 이용 : 406천원/1인,월 

  6) 연  료  비 : 월 68천원/가구, 동절기

  7) 해  산  비 : 1회 500천원

  8) 장  제  비 : 1회 500천원

  9) 전 기 요 금 : 1회 500천원

   누구나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사유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누구

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한돌봄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

운 의료비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 노숙인은 기존제도로 보호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선지원 후심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

  ❍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신속하

게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지정토론 3 119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인 만큼 신속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고후 실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기초조사, 3일 이내에는 지원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한정 지원해 주나요?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위기가 해소 될 때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道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기업체, 사회복

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기관․단체를 연결하여 함께 돕는 방안

도 병행해서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돕습니다.

  ❍ ‘무한돌봄’지원으로는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 정부의 공적 부조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생활안정을 돕게 됩니다.

   '정부 지원제도’와 중복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 기존의 법과 제도로 적절한 지원이 어려웠던 틈새 계층을 돕기 

위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준, 지원종류, 지원방법 등 명칭이 

유사한 부분은 있으나 중복 되지는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 등 기존의 정부제도를 제1사회안

전망이라고 한다면, ‘무한돌봄’제도는 제2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결과 무한돌봄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지원 대상인지

도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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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속한 지원'이라 해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재산기준 등 적합여부를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부정수급자도 있을 수 있어 정밀

심사를 하고 있으며,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등의 위원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생활형편의 변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

용을 전부 환수 조치하고 있으며, 고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도 병행 할 계획입니다.   

  ❍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수혜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에 민간자원도 필요할 텐데요?

  ❍ 위기상황이 다양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공

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은 종교단체, 기업, 

후원자 등의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거나, 경기도사회복

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무엇인가요?

  ❍ 경기도와 각 시․군에 설치한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사업전

담추진 기구로서 사업의 Control Tower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통합서비스 지원의 구심체 역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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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사례관리, 민간자원 발굴․관리 등으로 복지전달체계를  

Up-grade 시키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①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② 단절적 지원 → 통합적 지원

③ 공공자원 → 공공 + 민간자원

④ 복지 → 복지, 보건,고용,교육,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 

        

         ⇒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거미줄처럼 연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무한돌봄사업’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08년도에 20억원, ‘09년도에 315억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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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지원사례

희 망 의  징 검 다 리

생활실태

❖ 수원시 권선구 2인 가구
  ▸ 가구주 강○○(33세, 여)는 2008년 11월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고 있는 

미혼모 가정임.

  ▸ 학력이 낮고 기술이 없어 실직자 대상으로 국비지원 경기미용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배워 취직하려고 함.

❖ 재산은 보증금 1,500천원에 월세를 살고 있음.

위기상황

❖ 생계가 곤란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자녀양육으로 인해 근로를 못하고 있음.

❖ 대상자는 현재 실직상태로서 경기미용학원에서 국비지원 미용기술을 
수강하고 있으며, 다른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신청∙지원

❖ 저소득 자녀 보육료 신청 상담 중 생계의 어려움을 확인한 후, 위기가

정 무한돌봄 사업을 안내하여 신청하였음.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생계 및 난방비 지원

❖ 학원은 6개월 과정으로 수료한 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그 기

간 동안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결정.

돌봄계획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지원기간 후 모자가정 신청 안내.

❖ 학원 수료 후에도 미 취업시 공공근로 또는 취업 알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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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속에서 찾은 빛

생활실태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거주 2인 가구

  ▸ 가구주 남궁○○(46세,여)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임.

  ▸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차상위(장애, 의료)지원을 받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동산 업소에 보조인력으로 근무 하였으나 

  ▸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직하고 재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곤란으로 형제

들의 도움을 받지만 미취업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 상태임.

  ▸ 자(김○○.17세)는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장애아 특별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음.

❖ 소득은 차상위 장애아동 부양수당 15만원이 전부이며, 재산은  임대보

증금 2,200만원이 있음.

위기상황

❖ 08. 8월에 실직한 뒤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

아 소득이 없는 상태임.

❖ 실직과 장애아동 부양에 따른 생활 곤란 상황.

신청∙지원

❖ 라디오 방송(무한돌봄 안내)을 듣고 지원 신청함.

  ▸ 무한돌봄에서 생계 및 난방비 지원

돌봄계획

❖ 가구주의 일정 소득이 필요한 상태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 

등으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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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때 잡아준 도움의 손길

생활실태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거주 4인가구
  ▸ 가구주 배○○(43세,여)은 남편과 이혼한 뒤 세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는 저소득 가구임.

  ▸ 미싱사로 근로를 하였으나 고용주와 갈등으로 실직하여 가족전체가 
생활 곤란 상태이며 현재 구직 중에 있음.

  ▸ 큰딸(이○○,21세)은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며 2009년 졸업 예정으로 근로능력 없음.

  ▸ 둘째딸(이○○,17세)은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 준비 중에 오토바
이 사고가 났으나 사고당사자가 보험 적용받지 못해 정부 무보험차량 
지원사업비로 지원받아 치료 받음. 현재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
지만 의료비가 없어 받지 못하고 있음.

  ▸ 자(이○○,14세)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아동으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임.

❖ 소득은 차상위 장애아동 부양수당 10만원이 전부이며, 재산은 임대보증금 1,146만원이 있음.

위기상황

❖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던 중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구직 
중에 있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음. 

❖ 세명의 자녀 중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아이가 없으며 그중 둘째딸은 오
토바이사고로 인해 5주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 중임. 사고당사자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정부의 무보험차량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원받
아 치료받고 있음.

신청∙지원

❖ 아파트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무한돌봄 안내문을 보고 지원 신청하였
으며, 무한돌봄 사업에서 생계 및 난방비 지원

돌봄계획

❖ 가구주가 재취업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고용지원센터로 상담 안내 
및 향후 의 구인구직 안내 작은딸의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비 발생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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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내가슴에 ...

생활실태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거주 4인 가구

  ▸ 가구주 조○○(45세, 여)는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가족의 생계

를 돌볼 수 없으며, 본인 역시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아 근로활동

을 할 수 없는 형편임.

  ▸ 세명의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재학하고 있어 교육비 지출

이 많으며 생활비 역시 부담이 많은 가정환경으로 생활이 어려움

  ▸ 세대주 이 ○○(44.남)의 수감으로 소득이 전혀 없게 되어 고모의

     도움으로 월세 30만원(보증금1000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음.

❖ 10년 이상된 자가용과 부채로 인해 양도된 승합차가 있음. 

위기상황

❖ 세대주의 수감과 부인의 질병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으로 난방유의 상승으로 연료도 구입할 

수 없는 실정

신청∙지원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 방문. 무한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생

계 및 난방비 지원받음.

❖ 지역주민(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들의 도움으로 생필품등 지원

돌봄계획

❖ 가구주의 출소(2월중 출소예정)후 취업할 때 까지 무한돌봄 생계비 지

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추진

❖ 높은 월세의 부담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신청.

❖ 장항1동 장학회에 자녀들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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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꿈꾸며

생활실태

❖ 부천시 중1동 거주 3인 가구

  ▸ 가구주 유○○(45세, 여)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일을 하지 못해 큰딸

의 소득 100만원으로 생활하였으나 월세지출과 생활비 부족으로 어

려운 상태임.

  ▸ 월세와 관리비가 3개월째 연체되었으며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 월세지출이 적은 집으로 이사를 원하고 있음. 

  ▸ 작은딸의 1/4분기, 2/4분기 교육비가 미납되어있으나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함. 

❖ 재산은 보증금 5,000천원이 있지만 미납월세로 인해 얼마 돌려받지 못

한다고 함.

위기상황

❖ 저소득으로 각종 공과금, 학비가 미납되어 납입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

임. 

❖ 월 50만원에 달하는 월세로 인해 연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신청∙지원

❖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

  ▸ 무한돌봄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돌봄계획

❖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선정하여 만성적인 저소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이나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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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생활실태

❖ 안산시 단원구 ○○동 거주, 3인 가구

  ▸ 이혼한 모자세대로 세대주(41세), 자녀 2명 학생

❖ 세대주 현재 실직상태로 09. 2.16일부터 공장에 일용근로 나갈 예정

❖ 현재 지인의 집에서 무료임대중

❖ 02년식 카니발 차량있으나 아직 지인과 연락이 안되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

위기상황

❖ 세대주는 대형마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하여 새로운 일자리

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첫째 자녀(고등학생)의 08년 3∼4분기 학비 

및 운영비를 미납한 상태

신청∙지원

❖ 이혼한 저소득 모자가정세대로 자녀 학비 체납되어 상급학년으로 올라

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체납된 학비 08. 3∼4분기 지원 결정

돌봄계획

❖ 교육비 지원후 세대주의 재취업여부 확인하여 지원종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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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현실에서의 빛

생활실태

❖ 의정부시 가능 3동 2인 가구

  ▸ 세대주 박○○씨(30세, 여)는 현재 딸을 양육하고 있음. 세대주 박○

○씨 현재 임신 9개월째로 둘째 아기를 출산할 예정임. 남편 이○○

씨는 귀금속 제작기술이 있어 귀금속집에서 일을 하다가 8개월 전 그

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 돌려막

기를 하고 빚을 크게 져 채권자들이 집을 찾아오면서 3달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 재산은 보증금 2,000천원에 월세를 살고 있음.

위기상황

❖ 박○○씨는 임신한 몸으로 주 소득자의 가출로 소득을 상실하여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나가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며 둘째가 태어나면 더

욱 생계가 막막한 상황.

신청∙지원

❖ 본인이 직접 가능 3동 주민센터에 와서 접수함.

  ▸ 무한돌봄에서 생계비

돌봄계획

❖ 출산 때까지 생계비 지원할 예정임. 출산 후에도 어린 자녀들로 근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모자가정으로 생계를 지원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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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생활실태

❖ 의정부시 송산2동 거주 4인 가구

  ▸ 김○○씨(33세, 여)남편과 갈등으로 남편이 2008년 1월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서 무단전출직권말소를 한 상태임.

  ▸ 김○○씨는 남편과 이혼소송중이나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 이혼을 하

지 못하고 재판이혼 소송진행중임.

  ▸ 현재 김○○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만 살고 있으며 초등학

교 다니는 두 자녀와 어렵게 살고 있음.

❖ 재산은 113,500천원 정도 임.

위기상황

❖ 김○○씨는 미용실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으나 겨우 의식주만 해결

하는 실정이고 공과금이 연체되어 있음.

신청∙지원

❖ 본인이 직접 의정부 2동 주민센터에 와서 담장자의 상담을 통해서 

지원

  ▸ 무한돌봄에서 생계비 및 연료비

돌봄계획

❖ 김○○씨 생계비와 밀린 전기료 및 가스비연제금액에 대한 지원 

예정임.

❖ 김○○씨의 미용실에 다녀서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를 보살필 

수 없는 형편으로 지역복지관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함.



140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새 봄 에  만 난  새 빛

생활실태

❖ 평택시 ○○동 거주 3인가구

  ▸ 고등학생인 김○○(16세,남)는 고모부, 고모가 양육하고 있음.

  ▸ 친모는 과거 외도후 재혼하여 연락이 없으며, 친부는 교도소에 수감

중임.

❖ 재산 없음. 고모부가 차량 행상으로 한달 100여 만원으로 3인이 생활.

위기상황

❖ 고모가 김○○를 많이 보살폈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어 보살피기 어려

워짐.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의 입학금은 어렵게 마련했지만 교복비 

마련을 못해 힘들어함.

신청∙지원

❖ 전단지를 보고 무한돌봄 사업을 알게되어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

게 됨.

  ▸ 무한돌봄에서 생계비 지원

❖ 친척과 지인을 통해 입학금은 어렵게 마련함.

돌봄계획

❖ 고모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원치 않기에 현재 생계비를 지급하였지만 앞

으로 등록금 납부도 힘들어 보이므로 교육비 지원검토.

❖ 김○○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변 복지관의 프로그램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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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생활실태

❖ 화성시 ○○동거주 2인가구

  ▸ 길○○(44세)는 처와 이혼 후 2자녀를 키워온 부자가정임.

  ▸ 딸은 고등학교 입학 후 가출하여 1년 이상 소식이 없음.

  ▸ 에어컨 수리 등을 하여 자녀를 부양해 왔음.

  ▸ 보증금 20,000천원에 월세 10만원임. 

❖ 차량은 화물차와 갤로퍼(94년식) 2대가 있으며 차량가액은 500만원임.

위기상황

❖ 가구주가 뇌출혈로 쓰러져 2008년 10월 동수원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간

병비 없어 자인 길○○(중학교 2학년)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간병

을 함.

❖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원비가 없어 길00의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움.

❖ 주 소득원인 길○○가 소득이 없어 자녀의 교통비와 생활비가 없음.

신청∙지원

❖ 길○○의 사촌매형이 병원 원무과를 통해 의료비지원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신청.

❖ 길○○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지원과 자 길○○를 위해 생계비 지원 결정.

돌봄계획

❖ 가구주 건강 회복을 위한 병원가 방문간호팀과 지속적 연계.

❖ 혼자 남아있는 자 길○○의 돌봄을 위해 새마을 부녀회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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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울수 수 있게 더 열심히 살께요

생활실태

❖ 파주시 금촌2동 거주 3인 가구

  ▸ 가구주 오○○(50세, 남) 부부는 옷가게 폐업 후 건설현장 일일근로

와 식당에서 일일근로로 생활함

  ▸ 늦게 얻은 딸(초3)이 미숙아로 태어나 6개월간의 치료비 3천만원이 

아직도 빛으로 남아있어 부부가 신용불량자가 됨

  ▸ 이웃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여 옴 

❖ 재산은 13년된 승용차와 보증금 1,500만원이 전부

위기상황

❖ 갑작스런 세대주의 뇌졸중증상으로 얼굴과 한쪽팔에 마비증세로 응급

치료만 받고 치료를 하지 못하여 의료지원 혜택이 요구

❖ 자녀의 학원비등이 밀려 있고, 주택의 가스비등이 체납되어 난방을 하

지 못하고 있어 난방비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신청∙지원

❖ 이웃주민이 시 전광판의 홍보 내용을 안내

  ▸ 무한돌봄에서 생계 및 난방비 지원

❖ 생계지원과 연료비 지원 및 차량 정리 후 차상위의료지원

돌봄계획

❖ 가구원 구성상 지속적인 근로활동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

상위 의료특례지정과 아동센터안내 

❖ 민간이웃돕기 연계 및 일자리로 후견센터 연계로 취업 및 취업교육 

연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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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지를 심어준 무한돌봄

생활실태

❖ 군포시 군포2동 거주 5인 가구

  ▸ 가구주 서○○(47세, 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단순노무직으로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이 소득마저 제 때

에 못 받고 있음.

  ▸ 처는 일일고용으로 월 17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자녀 2명, 중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 재산은 자동차 3,570천원이 전부임

위기상황

❖ 가구주인 남편의 50만원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이 소득마저 잘 들어오고 있지 않음.

❖ 부인은 일일고용으로 월 17만원 소득이 있으나, 5인 가족에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자녀 2명에 대한 교육비도 못내고 있는 어려운 처지임.

신청∙지원

❖ 군포2동 주민센터에 복지지원에 대한 담당자와의 상담 중에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됨.

  ▸ 무한돌봄에서 교육비 지원

돌봄계획

❖ 가장 시급한 밀린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생활을 보장하였고, 향후 위기 해소시 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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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생활실태

❖ 광주시 ○○읍 거주 4인 가구

  ▸ 대상자 유○○(39세, 남)씨는 2008년 11월 15일경 직장일로 출장을 다

녀온 후, 아내가 아이들 셋(남 8세, 6세, 4세)을 대상자의 누나에게 맡

겨 놓고 집을 나간 사실을 알게 됨. 이후 아내는 연락 두절 상태.

  ▸ 대상자와 아내는 막내아들 병원비로 수천만원이 들어가자 생활고를 겪어 왔다고 함.

  ▸ 대상자는 ○○리에서 보증금 50만원/월세 20만원 하는 집에서 거주하였으나, 

막내아들 병원비를 충당하느라 월세를 못 내는 바람에 쫓겨나듯이 나옴.

❖ 대상자는 용접공으로 일을 하면서 매월 150~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막내아들 병원비로 소득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자신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여 현재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상태임.

위기상황

❖ 대상자는 일자리를 구할 동안만 아이들을 누나에게 맡기려 하였으나, 

누나가 거부. 아이들을 안양 일시아동보호시설에 맡기려 하였으나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아 데리고 옴. 그러나 당장 아이들과 생활할 

주거도 없고 생활비가 없어 막막한 상황임.

신청∙지원

❖ 대상자가 TV 뉴스를 통해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됨. 무한돌봄 

사업을 통하여 임시 거처로 지역 여관을 알선하여 주었고, 생계비도 지원함.

돌봄계획

❖ 대상자와 아이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사업과 연계함.

❖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주간동안 돌봄.



지정토론 3 145

공부가 하고 싶어요

생활실태

❖ 광주시 ○○읍 거주 3인 가구

  ▸ 조○○(51세, 여)씨는 2002년 중반까지 남편의 폭력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두 자녀(여 18세, 남 16세)를 키우며 생활해 옴. 그 해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음.

  ▸ 2003년 광주시로 전입해 와서, 음식점 주방일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 옴.

  ▸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큰딸과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둘째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가까스로 충당하며 살아 옴.

❖ 재산은 보증금 100만원/월세 25만원의 집에서 살았으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 나오게 되고, 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만원/월세 25만원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기며 얻은 빚만 200만원 있는 상태임.

위기상황

❖ 2008년 12월경 퇴근 중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면과 몸에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고, 일자리도 잃게 되면서 약 1달간 소득이 없었음.

❖ 2009년 1월말경 주방일을 새로 얻으며, 주인에게서 아들 입학금으로 

가불 받은 돈을 새벽에 도난 당함.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아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게 될 상황.

신청∙지원

❖ 지인을 통해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시청 주민지원과로 유선으로 신청함.

❖ 작은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금을 무한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함.

돌봄계획

❖ 향후 교육청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이 가능토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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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4

빈곤아동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이향란소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

1. 들어가기

아동·청소년계가 통합되면서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빈곤

아동을 위한 특별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특히나 

온 나라가 경제 위기다 아니다하며 갑론을박을 하는 상황이지만, 많은 국민

들은 경제적 문제를 위기로 느끼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에 이 토론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많은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

금까지 단순한 급식지원, 소득지원 등에서 벗어나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때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빈곤아동 지원체계가 이전 

보다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2. 빈곤아동 지원체계를 위하여

빈곤아동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들을 구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많은 

빈곤계층과 빈곤아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만큼 난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그렇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일이며 노력해야 할 일이기에 오늘의 새미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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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안고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1) 빈곤아동의 개념에 대하여

빈곤아동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빈곤아동은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 미

만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를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본다면 빈곤선 이하 

또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아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의 개념

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평균가구 소득의 하위 20%이하에 포함되는 가정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까지 빈곤아동으로 볼 때에는 평균가구 소득의 하

위 50%이하에 포함되는 가정의 아동을 말하기도 한다. 

아동과 부모의 빈곤을 등치시킬 것인가?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의 

관점에서 보든 구체적으로 빈곤아동은 한부모가정의 아동, 조손가정의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의미하는데 방임아

동이나 학대아동 등을 제외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가정의 빈곤만으로 

빈곤아동의 개념을 규정한다면 부모가 중산층이지만 자녀에 대한 지원을 전

혀 하지 않는 방임아동은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개념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경제적인 빈

곤 상태에 있는 아동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문화적인 결핍상태에 있는 아동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

제적, 물질적, 심리적 자원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된 상황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를 지

닌 아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빈곤아동지원체계에 대하여  

(1) 생태학적 관점의 필요

아동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아동 개인의 특성이나 하나의 사

회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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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생태학은 미시체계, 중간

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한 체계만이 단선적으

로 또는 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계가 영향을 미쳐 

아동빈곤이 유발된다고 해석하는 관점이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그림 1)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빈곤

김광웅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도 나타났듯이, 빈곤한 상황에서도 부모들의 

부부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빈곤자체만이 홀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빈곤이 가족 구성원인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체계에서 거시체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모든 정부부처가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혹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빈곤가정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

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본다. 그러나 빈곤실태에서도 나타

났듯이 부모들이 임시직으로 일을 한다면 빈곤탈출을 어렵다. 따라서 일자

리를 마련하더라도 임시직, 일용직이 아니라 고정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

는 노동시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빈곤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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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결국 빈곤아동 문제의 해결이란 전체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가

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빈곤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인가? 각

자의 자리에서 반성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

인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2) 합리적 전달체계의 마련

전달체계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동과 청소

년의 통합으로 기왕 논의되기 시작한 전달체계이니만큼 이번에는 많은 아동 

및 청소년 시설 현장, 아동과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

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지난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마련한 미래포럼에서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

금까지 합의된 것은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기로 한 것

이다. 그러나 이의 역할이나 기능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은 상당히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이는 현장의 합의도 구한 

바 없거니와, 만일 이렇게 된다면 현장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실제 사

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포럼에서 제기했던 전달체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과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는 아동과 부모가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가? 최근 정책을 보면, 맞춤형이니 

욕구충족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를 마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는 아동과 학부모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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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오늘 토론하고 있는 빈곤아동의 정책도 빈

곤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아동과 부

모가 직접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으나 아동을 교육하거나 양육하고 보호

하고 있는 교사, 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욕구사정이 이루어지면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아동과 학부

모의 동의와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다

시 이를 평가함으로써 이후 변화된 욕구를 다시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조처가 취

해져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아동과 부모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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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아동과 학부모의 욕구를 사정

하고 기관과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평가하는 곳이다. 이곳은 광

역지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별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이 통합되

면서 전달체계로서 기초지자체에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둘 예정인 바, 

이 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

년종합지원센터는 기초지자체별로 두고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을 

비롯하여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별로 아

동․청소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에서 추천하거나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과의 협의없이 인적 자원들이 구성이 된다면 이는 단

순한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달체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하였다. 이중 정보센터는 

어느 하나의 아동복지시설 정보센터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과 부모 그리

고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을 아우르고 그 안에 있는 각 종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할 수만 있다면 보육시설까지도 포함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며, 희망센터와도 논의하여 적절한 역할을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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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달체계(안)

3. 나오며

아동·청소년 통합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뿐 아니라 전달체계 등도 그간의 우리의 경험을 반영하여 무엇이 잘못되었

는지, 무엇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되어

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

이다. 특히 빈곤의 문제는 우리의 경험뿐 아니라 외국의 경험도 면밀하게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이번 정부의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이 집권을 할지라도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

책이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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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5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건너서 성인의 삶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구나

유낙준회장(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성인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홍역이라 생각하고 견뎌봐’, ‘성인이 되기 위

한 액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해’라는 단순한 한마디로 혹은 ‘통과의례

라는 여정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더 붙었다고 뭐들 야단이야’ 라고 하는 고

급관료들의 말소리가 더 합리적인 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평화의 길을 

확장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는 요

즘이다.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아픔을 겉만 치료한 후 속으로 파고든 병균을 

더 강화한 결과를 갖게 된 오늘 2009년, 복합적인 실물경제위기로 드러나면

서 부분의 위험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그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이제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한번쯤은 

경험해도 괜찮은 통과의례로서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요

구된다. 성인이 되기까지 아동은 청소년기를 거친다. 성인이 그냥 되지 않는

다. 육체적, 정신적인 위기를 치르고서야 성인이 되는 것을 성인된 사람들은 

쉽게 잊곤 한다. 그래서 그 성인들은 잊음으로 인해 더 복잡해진 사회일수

록 아동과 청소년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한 가지의 고통만 이겨 갈 

수 있는 힘만이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두 번째 주어지는 고통은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우

리 한국사회가 그 남은 몫을 잘 수행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의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이 글은 성인이 되어 잊혀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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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살려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길과는 달리 지금 

위기를 맞은 시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 1 

집을 나오기 전에 이미 나는 망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집안의 일을 집밖

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창피한 일이

었다. 그러다보니 멍든 살결을 감추고자 나의 온 신경을 짧은 소매를 늘이

고자 하는데 썼고 겉으로는 정도 이상으로 웃곤 했다. 그것도 지치면 혼자 

있을 때 웃지 않으려고 하고 웃는 사람들이 싫어졌다. 그런 어느 날 집을 나

올 수밖에 없었다. 어디 갈 곳도 없었다. 막연히 그러나 살려고 나온 것은 

분명하다. 너무 많이 홀로 있었고 인간은 각기 홀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자취하는 친구 집에 잠깐 얹혀 있다가 눈치가 보

이고 친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 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

고자 하여 돌아다녔다. 걸어 다닐 힘도 빠졌다. 배도 고팠다. 거리만이 나를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 알코올 중독과 같이 거리도 나에게 편안한 

약이 되었다. 거리를 자주 다니다가 빠른 속도로 그것에 의존하게 되었다. 

세수를 안 해도, 머리를 안 감아도 간지럽거나 따갑지도 않았다. 그러나 가

끔 상처 난 곳이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가는 것이 신기했다. 전에 집에 있을 

때에는 상처가 나도 쉽게 나았는데. 저쪽에 나와 같은 친구가 있는 듯이 보

였다. ‘집 나왔니?’라고는 묻지도 않고 서로 친해졌다. 적어도 그러한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서로 존중하는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다 상처 난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서로 말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처음 그렇

게 만난 것이다.

# 2 

우리는 일단 공원의자에서 서로의 이름만 간단하게 소개한 이후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급격한 속도로 친밀해졌다. 공원은 우리의 집단기억을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의식의 장소이다. 밤에는 추우니까 아침이 오기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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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야만 했다. 멈추면 너무 추웠다. 넓은 역사의 공간과 은행문 안의 공간

이 철문으로 닫혀 있는 것이 너무 차가웠다. 역장이나 은행장이 되면 그 철

문부터 없애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떨어져 갔다. 걱정이 되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삥 뜯었다는 예전 학교생활 때 들었던 

얘기가 기억났다. 또 한명이 늘어난 세 친구가 모여 결국 삥을 뜯어 실컷 백

반을 사먹었는데 밥을 네 공기나 먹었다. 어리고 착하게 보인 돈을 뜯긴 학

생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그 생각을 지워 버렸다. 우리 셋은 

공원 의자가 베이스 캠프였다. 낮에는 노숙인들이 모여도 있지만 역시 밤에

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 공원의자에 앉아 우리 셋은 애기를 했는데 처음 

만나 친구가 주로 말을 했고 우리의 대장노릇을 했다. 나이가 같지만 정보

나 힘으로 서열이 점차 세워졌고 내 입에서 욕이 자연스럽게 말을 할 때마

다 나왔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던 거리의 학생이 내가 되

어 버린 것이다. 공원의자는 나의 Ghetto였다. 게토는 나 자신이 주위와는 다

른 우리만의 확보된 공간으로 우리는 그 곳에서 자신을 확인하지만 점차 우

리는 그 공원의자에 갇히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인 공원이지만 우

리 셋의 의자로 확인되는 시점이 자주 되면서부터 우리는 더 강한 결속을 

보이게 되었다. 뭔가를 먹을 때만이 서로에게 대해서 말을 많이 했다. 고독

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결속하는 것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친

숙함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갇히게 되는 줄 모르고 갇히는 삶이 되

었다. 내 주먹이 여린 다른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배를 채웠다. 건

물 경비원이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여겼다. 역시 경찰은 내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피하고자 했다. 어쩌면 이 공원의자라는 것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공간임을 느끼게 되면서 아웃리치에서 나온 차량을 보았다. 먹

을 것을 준 것이 최고였다. 학교선생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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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웃리치 차로 인해 우리 셋은 더 결속이 되었고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

을 모색해야 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대장은 여학생이 생겨 작은 

방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우린 네 명이 함께 그 작은 방에서 함께 쪼그리

고 잤다. 때로는 번갈아 편하게 자기도 했다. 우리는 네 명이 되었다. 외부인

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끼리만 아는 난해한 말을 주로 하여 침범하지 못하도

록 했다. 때로는 적극적인 친밀함을 보여줘 우리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방어

막을 쳤다. 혼자 이동하는 것은 싫어했다. 아마도 군집생활이 주는 의존과 

집착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것이다.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긴

장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타인이 우리 집단에 접근을 하면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대면했다.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유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어느덧 우리는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했다. 드랍인 센터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결속

력이 점차 약화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대장이 다른 여학생을 좋아하면서부터

였다. 나도 한 여학생이 좋아졌는데 그녀는 대장이 사귀었던 여학생이다. 이

때부터 틀어박힌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힘을 갖게 되었다. 내 속에 그것

이 숨어 있는 줄을 나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그랬다. 알바를 해서 작은 방

을 얻었다. 그 여학생과 같이 지냈다. 주거공간의 소유적 성질 때문에 이 작

은 쪽방이 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 빨리 이 쪽방에서 나가

고 싶어졌다. 그 시점에 돈이 떨어지니 그 여학생과도 헤어지게 되었다. 단

기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

# 4

먹고 자고 옷 입을 곳이 바로 단기쉼터였다. 검정고시학원도 보내 주고 

직업탐색작업도 도와주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속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어디서 오는 것인 줄도 모르고 나는 갑자기 화를 내곤 했고 말마다 

욕을 수없이 하곤 했다. 축구와 문화체험 등이 기억에 남는다. 단기쉼터의 

직업자활을 재미있게 마치고 알바를 했는데 세 달을 다닌 친구가 단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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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었다. 다들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성질을 다스리는 긴 여

정이 나에게 필요함을 나 스스로 느꼈다. 그래야 제대로 살 듯 했다. 지금은 

장기쉼터에 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가끔 드랍인 센터에 가 보면 

내 예전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들을 보니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 생각

을 잊어 본 적은 없지만 들어갈 상황은 아직도 멀다고 여겨졌다. 홀로 어떻

게든 살아보겠다고 다짐한다. 개인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 집단으로부터 떨

어져 나오면서 각자의 희망은 외부와 미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확신

이 들면서부터 개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경험의 결핍으로 인해 이전에 갖

지 못하던 자신감을 발견한 것이 이 여정 속에서의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집을 나와서 겪는 얘기를 경험적으로 풀어서 적어 보았다. 

2009년도의 복합적인 위기에서 집을 나온 친구들이 많아질 것은 분명하다. 

다른 엉뚱한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을 정밀하게 보고 강화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하드웨어의 강화가 일차적이

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네트웍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

다. 아웃리치만해도 홍콩에는 24개나 있는데 한국은 단 두 곳뿐이다. 드랍인 

센터도 곳곳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단기쉼터는 한 달 

이내의 거주하는 곳으로 상정하여 사정하고 상담하는 기간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쉼터는 20살까지 머물면서 자기 자신의 생존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 언

1. 한국사회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생활에서의 경험을 하는 

곳이 청소년쉼터입니다. 최근에 청소년쉼터에 들어오는 가출한 청소년이 급

증하면서 청소년가출에 대한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은 과거 자신이 지닌 청소년시기의 청소년에 대한 기억으로 지금의 

청소년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지금 현실의 청소년은 과거보다 시간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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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 경제적 경험이 다른 상황의 청소년이란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제위기에서의 청소년가출은 예전의 가출과는 같지만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가출을 볼 때 가출 이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이미 가출 이전에 가

출할 수밖에 없는 제 조건과 상황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출이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가출 이전에 이미 문제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출 

이전과 가출상황과 가출 이후의 과정으로 삶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출한 그 정황만 가지고 보아서는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출은 가출 

이전의 개인과 가족과 학교와 친구, 사회 등 제 관계의 종합결과물이기에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3. 가출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집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출을 무슨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병리적인 관점에서 가출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출은 자기가 놓여져 있는 위기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가출은 그래서 살려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 학교 다니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자

기가 집에서 없어지면 부모님에게 큰짐을 덜어드리는 듯하여 가출한 청소년

이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 청소년이 문제있는 청소년인가요? 또한 성폭력하

는 아버지 아래에서 가출하지 않고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요? 가출하여 

나온 청소년이 문제있는 청소년인가요? 최근의 경제위기가 여러 가지 상황

을 만들어 가출요인을 형성할 것입니다. 

4. 아웃리치센터 드랍인센터는 위기시 가출한 청소년을 초기에 만날 수 

있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700만 도시의 홍콩은 

24개의 아웃리치센터가 있는데 5000만의 한국은 서울과 대전 두 곳뿐인 아

웃리치센터입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두 곳씩과 서울에 몇 개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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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소한 40여곳의 아웃리치센터와 드랍인센터가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단기쉼터는 아웃리치센터와 드랍인센터에서 초기 만난 청소년의 욕구를 

분별하여 사정하는 기간으로의 쉼터로 남녀 구분하여 80곳 정도로 상담원의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쉼터가 가장 열악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방 

15개 정도의 다가구 주택을 쉼터의 하드웨어로 하는 것이 요청되는 시점입

니다. 남녀로 구분하여 80개의 다가구 주택이 설정되어 중장기 쉼터의 정형

화가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사례 유형별 쉼터가 상정되어야 합니

다. 치료형 쉼터가 세워지는 것은 중장기 쉼터의 방향을 세우는데 매우 중

요한 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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